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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농촌 일자리 쟁점과 정책

안 규 미 * 1)

1. 들어가며

  왜 콜롬비아인가?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논할 때 콜롬비아의 농촌 일자리 

현황과 정책 시도는 과연 들여다볼 가치가 있을까? 우리나라 현황과 정책 개선에 어떤 시사

점을 줄까? 본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대다수 서유럽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산업화를 이루었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사회가 쇠퇴하는 과정을 앞서 겪었다. 반면, 콜롬비아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며 농촌인구 가운데서도 특히 청년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이미 경험한 소위 ‘이촌향도’ 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구조적 이행기의 

콜롬비아 농촌은 우리나라의 이행기의 농촌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어떻게 다른가? 콜롬비

아의 농촌사회와 농촌 일자리 변화는 어떤 사회적 맥락에 놓여있는가? 국가 전체의 정치사회

적 변화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과 농촌사회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도시로 발길을 향하는 농촌 청년인구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농업농

촌 되살리기와 농촌 일자리 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콜롬비아의 정치, 사회,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이와 나란히 나타나는 농산업과 농촌 일자리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후 콜롬비아 농촌지역 일자리와 청년농업인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촌사회 여건과 과제를 탐색한다. 끝으로, 콜롬비아 농정의 농업인 지원 정책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과 성과를 정리한다.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박사과정 (k.ahn@ids.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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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구조와 정치사회 지형 변화

  지난 반세기 가량 마약거래와 무장충돌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콜롬비아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정부군과 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정 타결, 세계적 커

피산지로의 부상으로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해진 국가이다.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도 쉽게 

접하는 콜롬비아의 대외적 인상은 사실 지난 이십여 년 간 콜롬비아가 겪은 정치사회 지형과 

산업 구조의 굵직한 변화를 반영한다. 

  1990년대부터 콜롬비아는 지표상으로 비교적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남미 주요국

들이 20세기 후반 공통적으로 채택한 소위 수입대체산업화라는 보호무역 정책을 철회하고 

무역개방 대열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역내 인접국과의 지역협정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

라엘, 터키, 일본 등으로 협정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정체결도 교역

시장 확대와 다변화 과정의 한 결과물이다(www.export.gov). 

  경제성장과 교역시장 확대 이면에, 콜롬비아는 최근 50여 년간 정부군과 무장혁명군의 

충돌과 내전으로 인해 22만 명이 희생되고, 2만 5,000명이 사라졌으며 약 570만 명이 강제로 

이주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ww.cfr.org).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행정부가 혁명군 지도자와의 평화협정 타결에 정치역량을 집중

한 결과, 길고 긴 내전으로 인한 폭력과 희생은 줄어들었다. 무장충돌은 콜롬비아 전역의 

정치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침범했지만, 그 가운데 폭력과 수탈에 

자주 노출되고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농촌지역 

거주민이다. 가뜩이나 불평등한 토지분배 구조로 인해1)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은 소규모 

농가들은 내전 중 토지를 빼앗기거나 강제로 인근지역이나 도시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정치사회적 혼란에 수반된 폭력과 희생으로 인해 농촌에서 자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암울하고 열악한 정치사회 환경에서도 소규모 농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바나나와 카카오를 포함한 여러 열대작물을 수출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며 다양한 지형과 

 1) 전체 농가 수의 1%에 불과한 대규모 농가가 전체 농지면적의 81%를 소유하며 99%의 농가가 19%의 농지면적을 이용함
(www.oxf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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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 풍부한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콜롬비아는 농축산업과 광업을 포함한 

일차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커피는 바나나나 카카오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대표적 

수출 농산물이다. 커피 생산자는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이며 이들이 소속된 조합과 생산자연

합회를 통해 상품화와 거대 수출시장 판로 확보에 성공했다. 최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콜롬

비아산 원두는 생산자 조직화와 수출시장 마케팅의 산물이다. 세계 주요 소비시장으로 수출

되면서 커피는 콜롬비아 농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물로 자리매김했다

(Agronet, www.agronet.gov.co; OECD 2015).

  정치, 사회, 산업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콜롬비아 경제와 사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갖는 역할과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전체 GDP 대비 농업생산액 

비중은 16~17%대에 머무르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990년대 본격적으로 무역개방이 시

작되고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 농업생산액 비중은 5.2%

까지 하락했다. 

1.2. 농산업구조와 농촌 일자리 변화

  농업생산액 비중 감소와 함께 자연히 농업고용인구 비중도 점차 줄어들었다. 1990년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인구 비중은 26%에서 2013년 17.5%로 집계되었다 (OECD 2015). 

농업부문 노동 수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는 농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현대화한 농자재가 사용되었다. 생계형 농업생산이 지배적이던 농

업구조에서 상업농의 비중이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상업농은 농촌지역 신규창출 일자리

의 16% 가량을 고용하는 한편, 농촌지역 일자리 전체의 70%는 소규모 농업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콜롬비아 농업부문에서 나타난 일자리 

감소는 구조적 이행기를 거치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하는 가운데 내전과 무장충돌이 겹치면서 농촌지역 치안이 악화되고 농업노

동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생산수단과 인프라 투자, 사회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농업을 

통한 지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든 여건에 놓였다(DANE, www.dane.gov.co).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이 옮겨가고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은 후

에도, 농민들은 농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농업생산은 콜롬비아 농촌의 핵심적인 고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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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60-65%)이다 (Galarza et al., 2007). 천연자원 보유량에 따라 일부 지역은 광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광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농촌

가족경제는 농업생산에 부분적으로 의지한다. 

2. 농촌 일자리 관련 주요 쟁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농촌주민이 생계와 경제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가꾸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자리는 일자리만으로 목적이 

되기 어려우며 농촌주민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활력이 복원되지 않은 채로 생성된 농촌 일자리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콜롬비아 농촌의 청년인구가 대거 도시로 떠나는 현상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주로 도시지역의 폭넓은 교육 및 취업 기회(53%)와 생활수준 향상(28%)을 기대하

며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Díaz & Fernández 2017: 21). 청년들의 도시로의 이주 결정은 

진로탐색 의지, 진취성, 열정 등의 개인 성향과 청년기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촉발되는 경우

가 흔하다. 농업인의 사회적 위상, 농업의 가치, 농업소득, 농촌 인프라와 서비스가 청년 

고유의 도전정신과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의 이농은 사회현상이 된다(Tellez 

2017). 농촌 청년들의 자아실현의 기대와 욕구를 실현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현재 콜롬비아의 농촌과 농업 여건은 어떻게 기회 또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가? 

2.1. 생산 및 교통 인프라의 지역 격차

  콜롬비아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여건 가운데 도시와의 상대적인 생산 

인프라 격차와 절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인프라는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비교적 넓은 국토면적을 지닌 콜롬비아는 지역에 따라 농촌 지형과 주요 재배 작물이 

상이하다. 그러나 주요 도시의 소비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사정은 농촌지역 간 큰 차이 

없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해발고도가 낮고 평야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도 큰 트럭이 다닐 



콜롬비아 농촌 일자리 쟁점과 정책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7

수 있는 도로의 수가 많지 않지만, 특히 해발고도가 높고 산지로 둘러싸인 농촌지역은 시내

나 읍내의 대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로가 좁고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일은 고사하고 거주민들이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조차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소규모 농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농장과 농가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산재한 콜롬비아 

농촌에서 열악한 도로망은 위에 언급한 지역거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히 농촌지역 일자리의 질과 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질의 도로망이 부족하여, 

첫째로, 생산자들은 다른 생산자들과 연대하고 공동 마케팅이나 판매 활동을 시도하기 어렵

다. 산악지역에 위치한 농촌마을은 특히 드넓은 초지를 주요 생산자본 삼아 우유생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당 착유두수는 10마리를 넘지 않는다. 생유를 

가공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생산 활동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간 연대와 일정 수준의 

규모화를 통한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데, 농장 간의 먼 거리와 열악한 도로로 인해 주민 

간 교류와 조직 활동을 도모하고 활발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과 운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가들은 현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비공

식적 중간상인에게 농산물을 매우 낮은 가격에 파는 경우가 많다.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행상이 아니면 공식시장의 판로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매번 제 시간에 

납품하기 위해 소요하는 운송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도로 네트워크의 악조건이 결국 

콜롬비아 농산물시장의 비공식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과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수익과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2. 농외소득활동과 복합영농

  콜롬비아 국가경제는 최근 20여년 활발한 산업화를 이루기 전까지 농업부문에 크게 의존

했다. 비교적 인구대비 넓은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기후, 지형, 생물자원의 다양성이 높아 

농업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작물재배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의 비중이 높았으

나, 최근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 생산을 전업으로 

삼는 노동인구는 점차 줄어들었다. 콜롬비아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그로부터 회복기에 이르기까지 전업농 비중이 줄고 겸업농가 비중이 증가했

으며 농외소득활동도 다양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주민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적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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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OECD 2015). 이것은 농촌의 빈곤층

이 주로 환금작물 생산에 관여하는 상업농이 아니라 생산한 작물을 일부 내다팔고 일부는 

식량으로 사용하는 생계유지를 위한 농업활동을 영위해온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콜롬비아 농촌의 주요 농외소득 활동은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관광사

업과 가공업이다. 콜롬비아의 농업생산과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는 코스타리

카 사례를 참고한 것이 비교적 많다. 그 중에서도 농촌관광 또는 생태관광으로 잘 알려진 

체험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은 다채롭고 풍요로운 경관을 지닌 콜롬비아 농촌사회에 일찍이 

도입되었다. 최근 보고타와 메데인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은 이러한 농촌관

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도 했다. 

  보고타 시를 둘러싸고 있는 꾼디나마르까 주의 소뽀(Sopo)에는 대규모 유업회사의 공장과 

상품직매장을 포함한 여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소뽀에서 멀지 않은 시파키라(Zipaquira)

에는 백여 년 전부터 소금이 생산되었고 소금광산 안에 광부들이 지은 소금성당이 위치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비야비센시오(Villavicencio)는 19세기 스페인 식민지

배 당시 지어진 건축물과 도로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는 곳이다. 대규모 유업회사의 공장이 

농외소득 활동이 활발한 세 농촌지역 모두 규모가 크지 않은 농촌마을이지만 읍내에는 지역

주민과 주말 방문객을 맞기 위한 식당들이 즐비해있다. 다만, 예로 언급한 이 마을들은 

인구밀도와 시민들의 임금수준이 높은 보고타 가까이 위치하며 대규모 유가공장, 소금광산

과 역사적 건축물이라는 관광업을 활성화할 마을 공유자산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인근 마을들이 이 마을들처럼 특징적이고 고유한 공유자산을 가지고 생태관광을 

포함한 농외소득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유자원, 지리적 여건,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등과 같은 주 내에서도 마을마다의 여건이 다르지만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비교적 콜롬비아 농촌 전역에서 활발히 시도되는 편이다. 농촌지역 고등학생 대상의 

농업교육과정에는 생태관광 사업 기획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산과 들, 호수, 계곡을 

활용한 체험활동 또는 유기농장 방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공예제품이나 농업부산물 활

용 가공품 판매 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와 관련 교육기관들은 전시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교내협동조합에 청년들이 재배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활용하는 등 농촌지역 일자리의 폭을 넓히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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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중이다. 

  농가와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민, 지역학교는 농업생산 외 소득 창출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

는 한편, 중앙정부, 직업훈련을 관장하는 콜롬비아교육청(SENA) 등 공공기관의 농촌 정책과 

프로그램은 농외소득원보다는 농업생산과 농산업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후 

정책과 프로그램을 논하는 단락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주요 정책 프로그램은 생산

조정, 복합영농 권장, 농산물 가공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품질인증 도입과 적용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농업과 농촌 

부문 일자리 지원의 주요 골자이다. 농산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농가와의 연계 

지원도 정부의 농촌 일자리 확대와 청년 농업인 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이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보다는 단순히 중소농가가 기존의 농산업 기업에 작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가치사슬 

내 경영주체 간 연계를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농가

가 농산물을 납품하도록 연계한 농산업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였고 청년신규농업

인을 포함한 중소농가의 고용과 소득 안정성 제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농산업화

와 시장연계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신규농가 지원방향과 농외소득원 발굴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발걸음은 그 관점과 결에 차이가 있다.   

2.3. 평화협정 이후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무장충돌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하는 주요원인이 되어왔다. 

정부군과 반군(혁명군)이 지역을 이동하며 중소농가의 토지를 수탈하거나 거주지에서 주민

들을 강제 이주토록 하는 일이 빈번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 무장

충돌의 피해를 훨씬 직접적으로 입었으며 희생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토지 수탈과 이주는 농업생산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농업을 영위하던 주민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언제 어떻게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거나 

파괴당할지 모르는 농민들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수확

후관리 장비와 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불완전한 토지개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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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소작권과 토지소유대장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콜롬비아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가진 토지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은 중소농가의 투자의지와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성을 더욱 위축시켰다.  

  이처럼 기나긴 무장충돌은 농촌사회에 폭력으로 인한 인명피해 외에도 생산 활동에 가해

진 복합적 제약을 가했다. 농업생산에 우호적인 환경과 자원을 지녔음에도 콜롬비아 농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수십 년간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기대어왔다. 도시민, 심지어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마저도 농촌을 생산 시설과 

사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낙후한 지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프로그램

  아래에는 콜롬비아 정부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과 프로

그램을 소개한다. 이 정책들이 농촌지역의 일자리 형성과 유지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과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하는지 알기 위해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의 취지, 

목표, 구성을 살펴보고 가시적인 단기 성과와 실효성을 짧게 언급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3.1. 콜롬비아 농촌 변화를 위한 강령

  정부는 평화협정을 시작하면서 희생자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생계유지에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입은 

농촌공동체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획처(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와 농촌개발 관련 부처들과 연계, 협력하여 ‘콜롬비아 농촌 변화를 위한 강령

(Misión para la Transformación del Campo Colombiano, 이하 농촌 변화 강령)’을 발표했

다. 이 정책문서는 콜롬비아 정부가 농촌지역개발과 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농촌 현황과 문제점 인식에 근거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 변화 강령의 목표는 농촌지역 주민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며 향유하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촌의 경제활동 기회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2).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변화강령은 크게 세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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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만의 특성, 조합과 연합 활동의 강점, 지역과 개인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농촌주

민의 역량을 인식하는 소위 ‘참여적 개발’ 방식을 취한다. 농촌주민들이 시장경제와 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것도 농촌정책의 접근법이자 목표

이다. 마지막으로, 생산과 정주 환경을 복원하고 유지하며 농산업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회 서비스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개발정책의 접근법이다(DNP 2015).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법 가운데 특히 사회통합 발전방안은 농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직접적으로 밝힌다. 콜롬비아 농업정책은 농촌지역 삶의 질, 사회통

합,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의 사안에 접근할 때 청년층뿐만 아니라 여성농민을 주요한 

정책대상이자 농업 활동 주체로 인식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외에 여성가장농민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과 국제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프리카계 주민을 포함한 소수민족 농업인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 또한 농업농촌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기 쉬운 계층이 농촌사회와 

시장경제에 통합되도록 농지와 기본 자재, 설비를 제공하고 조합 형성과 공동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들이 농촌변화강령의 사회통합 방안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청년, 여성, 아프리카계 농업인의 시장경제활동 참여와 소득을 포함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농촌개

발 정책은 농촌 청년들을 농촌에 머물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청년들

이 농촌에 머무르든 도시로 떠나든 각자 종사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지니며 

기술과 아이디어 혁신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 교육부와 국립교육원(SENA)을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은 이러한 정책방향

과 인식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 방향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 

농촌변화강령에는 농촌지역 학교의 중등교육과정에 식량안보와 영양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생산자연합과 조합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 프로젝트 형성을 위한 기획 관리 교육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생산 프로젝트와 농촌 청년교육을 연계한 예로, 깔다스(Caldas) 지역정부와 커피생

산자연합회(Federación Nacional de Cafeteros)가 협력하여 만든 교육모델이 있다. 이 모델

 2) 아마트야 센(Amartya Sen)이 제시한, 시민이 스스로 원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고 영위하기 위한 자유와 역량의 
확대과정으로서 ‘개발(development)'의 개념을 따름.



12 ∙ 세계농업 2018. 2월호

은 생산자조합 등의 조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사업경영 등 일반직무 관련 교육과 기술요

소로 이뤄진 생산 프로젝트를 접목해 구성되었다(DNP 2015: 52). 

  ‘농촌변화강령’에 언급된 농촌 청년들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는, 

국립교육원(SENA)이 제공하는 일반직무와 기술훈련 과정, ‘Kiosko Vive Digital’이라는 온라

인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고등교육센터(CERES) 제공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국공립대학 간 지역 협력 센터 운영, 취약계층 가정의 

고등교육 지원 등이 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수여하고 가족농업의 중요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보충심화 과정 기획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들이 농업활동과 농촌에 자긍심을 갖고 지역 경제활동에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도록 

돕는 방안이 논의됨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3.2. 국립교육원의 농촌 청년 기업가 프로그램

  국립교육원(SENA)은 콜롬비아의 일반 정규교육과정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

라, 고등직업훈련 과정을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요 산업부문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국립교육원은 국가경제에서 농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절대적

으로 부족한 농촌 교육 서비스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중앙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SENA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농산업부문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커피, 사탕수수, 

육류 등 콜롬비아의 주요 농산물의 생산유통공급단계의 품질 기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다. 기술요소 외에도 농산업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기획과 경영기법 등 일반직무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이러한 농산업 창업과 청년농 교육 프로그램은 농업농촌개발부, 교육부, 문화부, 통계청, 

국가기획처(DNP) 등 농촌사회 복지 증진과 관계된 부처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SENA가 시행하지만, 농업농촌개발부와 국가기획처의 농촌 

현실인식과 정책 방향이 반영된다. 콜롬비아 농정은 전체 농업인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책 시행 대상을 ‘농가’ 단위로 인식하던 

전통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농가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별로 여건과 필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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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의 프로그램도 청년과 여성 농업인, 나아가 아프리카계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제약이 

‘농가’를 대변해온 일반 남성 농업인의 여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여성주민

과 청년은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생산자본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농축산업 관련 서비

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 생산자연합회나 협동조합 가입과 참여율에도 성별, 세대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한편, 농촌의 청년들은 타 연령층의 농민들에 비해 비농업 경제활

동을 겸하여 농업소득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안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 사회 서비스, 여가시설, 그리고 신기술 도입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특히 높다. 

  국립교육원의 ‘농촌 청년 기업가 프로그램(Programa Jóvenes Rurales Emprendedores)’

도 농촌청년들의 농외소득원 발굴과 기술혁신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프로그램의 

큰 방향은 청년의 농산업기업 창업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다. 16~35세로 한정한 청년농업

인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특수한 사회계층구분 기준 상 하위 1, 2, 3계급에 속하는 농촌주

민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초중등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농촌주민

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고 있어, 엄격히 청년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농업생산 

프로젝트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포

괄적인 신규농 육성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Moreno 2011). 2014년의 SENA 자료에 나타난 

신규농 육성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5~28세가 45%, 29~35세가 14%, 

36~45세가 17%, 46~55세가 14%, 55세 이상이 10%, 15세 이하가 0.3%로 나타나, 청년층으

로 인식되는 15~28세 참여자가 월등히 높지만 타 연령층의 참여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Gamba Castillo 2017). 

  이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농촌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불충분한 요소가 무엇

인지 찾아내어 사업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 기회를 발견

한 청년들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반 경영 교육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조직관리, 지역의 생산, 경제, 사회 관련 문제해결 역량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연대와 리더십과 관련 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경영 과정 외에, 농축산 부문 창업 

지원을 위해 복합영농과 생산 기술 혁신에 관한 훈련과정도 제공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농업생산 프로젝트와 연계한 창업교육인 ‘농촌기업(SENA EMPRENDE RURAL, SER)’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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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2~3년에 걸쳐 진행된다. SENA의 창업교육모델은 1단계인 300~340시간의 인큐베이

션 기간, 2단계인 40~140시간의 강화기, 그리고 3단계인 가속기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사업형성기에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 사업타당성 조사, 비즈니스 

문화, 프로젝트 기획 교육이 실시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시장 상품화와 기업 

경영과 관련한 법과 준수사항을 익히게 된다. 약 5개월의 마지막 가속기에는 창업자금 마련, 

매출 증대와 사업 관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

면, 약 7년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총 4만 2,372개의 농업경영체(생산단위)가 신설되었고 

1,274개의 농촌기업이 신규 창업했으며 9,803개의 경영체가 사업경쟁력 강화 교육을 받았

다. 동 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15~28세 청년들은 30만 명에 이른다. 2017년 현재 전국적으

로는 74명의 프로그램 관리자, 1,250명의 강사, 103명의 지역단위 관리자, 1,074명의 시군단

위 직원들이 SENA의 농촌기업 창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으며 총 74개의 교육센터가 설립

되어 있다.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도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농촌기업‘ 프로그램의 효과와 지속성

을 높이기 위해 41개 지역본부와 274명의 청년지도자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3~2015

년에는 주요 커피생산지역인 바예 델 까우까(Valle del Cauca), 에헤 까페떼로(Eje Cafetero), 

안티오끼아(Antioquia) 지역에서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청년기업가 프로그램을 실시했으

며 바나나 생산유통망에 관여하는 가나와 콜롬비아 청년들의 교환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청년들의 국제 교류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Gamba Castill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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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콜롬비아 농촌의 청년들은 다양한 부문의 취업 기회가 있고 사회문화 시설과 인프라 

면에서 풍요로운 도시로 발길을 향한다.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은 청년의 자유와 역량 확대를 

통해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농촌개발과 농촌 일자리 정책의 목표를 농촌인구와 농업종사인구의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환경에 놓였던 농촌 청년 개인의 자유

와 역량을 확대하는 것에 둔 점은 우리도 충분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농업과 농촌 부문이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가치와 매력이 타 산업이나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주민의 인프라와 서비스 수요를 찾고 지원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경영성과와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소수 식품소매업체와 마을의 다수 농가가 거래하게 

되면 농촌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리라는 전망 아래, 최근 소농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진입 지원 정책이 국제사회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농촌에서 청년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소득과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 시장경제 진입과 참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은 농촌공동체의 삶의 질과 농가소득 

증진보다는 수출시장 개척, 거대소비시장 판로 확보, 소비자와 대규모 소매업체의 품질기준 

충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 내전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야 했던 콜롬비아 농촌공동체와 그 속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중소농

가의 소득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 농촌에 살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더 

이상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생산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처음 던진 물음의 답을 모두 찾지 못했지만 콜롬비아 농촌 일자리와 관련한 지역 여건과 

청년농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극히 사소하고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 

청년농 육성과 농촌 일자리 지원 정책이 지역사회 생활여건과 지역주민 삶의 질이라는 큰 

맥락 안에 놓이지 않고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서는 청년농 육성과 농촌 일자리 지원 

정책은 구호로 그치거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농업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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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 여건 개선 과정에는 농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어려움, 요구, 제안이 반영되어야 

지역 활력 회복의 방향 정립과 농촌 일자리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은 비단 콜롬비아

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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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

주 재 창 * 3)

1. 들어가며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에 기대되는, 그리고 농업이 가져야할 역할로서 ‘식량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농업에 의한 ‘지역활성화’라는 

측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 진흥에 의한 고용창출 및 

농촌지역의 인구유지·확대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본

의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농가 인구와 농업 종사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농업에 의한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농업이 안고 있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

원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농가 구조

2.1. 주요 지표

  <표 1>은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농가인구와 그에 따른 고령화 추이를 나타낸 자료

이다. 먼저 농가인구수는 2010년 650만 명에서 2015년 488만 명, 2016년 465만 명, 2017년 

437만 명으로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수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의 

농가수도 2010년 223만 명에서 2017년 182만 명으로 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mariajj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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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4.3%에서 2017년 41.7%로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 농가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표 1>  일본 농가구조 현황 및 고령화 비율

구 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농가 인구(만 명)  650.3 488.0 465.3  437.5

이중 여성인구

이중 65세 이상 

 329.4  244.9  233.5  219.7

 223.1  188.3  184.7  182.3

총 인구대비(%)  5.1  3.8  3.7  3.5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34.3  38.6  39.7  41.7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2.8  26.2  26.9  27.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구(자영농업 종사자)는 약 209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약 

51만 명(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또한 40세 미만의 농업취업인구는 2005년 

32만 명에서 2015년에는 14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한편, 2015년 기준 농업취업인

구의 평균연령은 66.4세이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연령별 농업 취업인구수의 추이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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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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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 취업농업인 현황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취업농업인(新規就農者) 수는 6만 

150명으로 2년 연속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을 기점으로 신규 취업 농업인 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49세 미만 신규 취업농업인 수는 2만 2,050명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또한 취업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신규 가족농 종사자(新

規自営農業就農者)1)는 4만 6,040명, 신규 고용 농업취업인(新規雇用就農者)2)는 1만 680명, 

신규 창업농업인(新規参入者)3)은 3,44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 가족농 종사자는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 농업관련 법인 고용자와 신규 창업농업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일본 신규 취농자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취농 형태별

49세 미만 44세 미만
신규가족농

종사자
신규고용

농업취업인
신규

창업농업인

2007 73,640 21,050 - 64,420 7,290 1,750

2008 60,000 19,840 - 49,640 8,400 1,960

2009 66,820 20,040 - 57,400 7,570 1,850

2010 54,570 17,970 - 44,800 8,040 1,730

2011 58,120 18,600 - 47,100 8,920 2,100

2012 56,840 19,280 17,260 44,980 8,490 3,010

2013 50,810 17,940 16,020 40,370 7,540 2,900

2014 57,560 21,860 18,500 46,340 7,650 3,660

2015 65,030 23,030 19,760 51,020 10,430 3,570

2016 60,150 22,050 19,020 46,040 10,680 3,44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취농자 실태조사」.

 1) 가족 경영체의 가구원으로 조사 시작 전 1년간의 생활형태가 학생으로부터 자영농업으로의 종사가 주인 사람 및 다른 곳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자가 자영농업으로의 근무가 주가 된 사람을 뜻함.

 2) 조사 시점 전 1년간 새로운 법인 등에 상시고용으로(연간 7개월 이상)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한 자를 뜻함(단, 외국인 연수생 
및 외국인 기능 실습생, 고용되기 직전의 취업 상태가 농업 종사자일 경우 제외). 

 3) 조사 시점 전 1년간 토지 및 자금을 자체 조달(상속·증여 등으로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를 제외함)하고 새롭게 농업경
영을 시작한 경영 책임자 및 공동 경영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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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9세 이하의 취농 형태별 신규 취업농업인 수 추이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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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다음으로 취농 형태별 신규 취업농업인 수 추이와 연령별, 성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규 가족농 종사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4만 6,04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6,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학계 관련 학교를 졸업하여 취농한 사람은 1,560명이나 

2013년,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4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4.8%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만 5,310명, 여성이 1만 74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  일본 신규 자영 농업 취농자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남녀별

신규 농과계 
취농자

49세 이하 44세 이하 남성 여성

2013 40,370 1,640 10,090 8,880 31,700 8,670

2015 51,020 1,670 12,530 10,.70 38,990 12,030

2016 46,040 1,560 11,410 9,390 35,310 10,740

증감율(%)

16/13 14.0 △ 4.9 13.1 5.7 11.4 23

16/15 △ 9.8 △ 6.6 △ 8.9 △ 6.8 △9.4

구성비(%)

2013 100.0 4.1 25.0 22.0 78.5 21.5

2015 100.0 3.3 24.6 19.7 76.4 23.6

2016 100.0 3.4 24.8 20.4 76.7 23.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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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9세 이하의 신규 가족농 종사자 분포도

 

49세 이하
1만 1,410명
(24.8%)

50세 이상
3만 4,640명

(75.2%)

2016년

신규 가족농

종사자 수

4만 6,040명

(100.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등 고용에 의해 농업에 취업하게 된 신규 고용 취업농업인 수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신규 고용 취농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15년 만 명을 넘어서 2016년에는 1만 680명 이었다. 이 중 농과계 학교 졸업 후 농업법

인에 취업한 수는 1,830명으로 210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년 대비로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사항으로 49세 이하와 44세 이하 연령층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로는 여성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일본 신규 고용 취업농업인 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남녀별

신규 농과계 취농자 49세 이하 44세 이하 남성 여성

2013 7,540 1,370 5,800 5,270 4,970 2,580

2015 10,430 2,060 7,980 7,360 7,300 3,120

2016 10,680 1,830 8,170 7,410 6,890 3,780

증감율(%)

16/13 41.6 33.6 40.9 40.6 38.6 46.5

16/15 2.4 △ 11.2 2.4 0.7 △ 5.6 21.2

구성비(%)

2013 100.0 18.2 76.9 69.9 65.9 34.2

2015 100.0 19.8 76.5 70.6 70.0 29.9

2016 100.0 17.1 76.5 69.4 64.5 35.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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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9세 이하의 신규 고용 취업농업인 분포도

49세 이하
8,170명
(75.5%)

50세 이상
2,500명
(23.4%)

2016년

신규고용

취업농업인

1만 680명

(100.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신규 창업농업인의 경우에는 2013년 대비 약 500명 이상 증가한 3,440명으로 49세 이하, 

44세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관련 법인의 경영 책임

자 수는 증감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공동경영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분포 추이를 분석한 결과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 창농자 수가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농업과 관련된 경영리더로서 한층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신규 창업농업인 수의 연도별 추이

구 분 계
경영책임자·공동경영자 남녀별

경영책임자 공동경영자 남성 여성

2013 2,900 2,900 - 2,560 330

2015 3,570 2,970 600 2,890 680

2016 3,440 2,870 570 2,770 670

증감율(%)

16/13 - - - -

16/15 △ 3.6 △ 3.4 △ 5.0 △ 4.2 △ 1.5

구성비(%)

2013 100.0 100.0 - 88.3 11.4

2015 100.0 83.2 16.8 81.0 19.0

2016 100.0 83.4 16.6 80.5 19.5

  주 : 신규 참입자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기존의 경영책임자에 더해 새롭게 공동경영자를 포함하였음. 따라서 2013년
조사결과에는 공동경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6/13년도의 증감율은 –로 표기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6년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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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3.1.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일본 역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고령화 문제 및 후계자 

부족에 따라 농업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 취업자 평균연령이 66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일본은 청년층의 신규 취업 영농인 수를 늘려 세대 간 균형 잡힌 

농업 취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차세대를 담당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지원책을 적극 시행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지원 사업으로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지원 사업의 포인트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농업인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취농에 대한 

검토 및 준비 단계부터 취농 개시를 거쳐 경영을 확립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2023년까지 40대 이하의 농업종사자 

수를 40만 명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지원사업은 2016년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에 의해 

결정된 농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크게 ‘준비형’과 ‘경영 

개시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취농 준비형의 경우 취농 전의 연수기간(2년 이내)동안의 생활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업실시 주체는 각각의 도도부현과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4) 가 

담당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원칙으로 취농 개시 시점의 나이가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수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한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독립·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 영농승계자를 대상으로 연수종료 후 1년 이내 및 지원 

기간의 약 1.5배(최저 2년)이상의 영농기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농승계의 경우 5년 안에 

영농승계 또는 공동 경영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이후 신규 지원대

상자는 일본 국내 2년 동안의 연수기간과 더불어 자신 만의 영농비젼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액은 

최장 2년 동안 연간 150만 엔에 달한다. 2016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에 준비형으로 2,461명이 선정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차지하는 

 4)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는 전국 농업 회의소 내부 기구로 전국 농업 회의소는 "농업 및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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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33%, 뒤를 이어 40대가 15%, 10대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성이 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출신별로 나누었을 경우 농가 출신은 37%, 비농가 출신이 63%로 비농가 출신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수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업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51%, 선진농가와 농업생산법인으로부터 연수받은 비율이 38%, 

나머지는 시정촌과 공사 등에서 연수 받은 비율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준비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의 특성

2016년 준비형 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총 2,461명)

연령별 남녀별 출신별 연수기관별

10대 290명(12%) 남성 2,072명
84%

비 농가출신 1,555명
63%

농업대학 등 교육기관
1,254명(51%)20대 1,009명(41%)

30대 801명(33%)
여성 389명
16%

농가출신 906명
37%

선진농가 
938명(38%)

40대 361명(15%)
기타(시정촌, 공사 등)

269(1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다음으로 경영 개시형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주체는 해당 시정촌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영, 기술, 자금, 농지에 대해서 지원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자는 준비형 사업과 동일하게 45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연간 150만 엔으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신규 지원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는 전년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즉 지원 금액을 

5년간 일률적으로 150만 엔으로 하면서 전년소득이 250만 엔을 초과할 경우 지원사업을 

중지하였던 기존 지원방식을 수정하여 전년 소득 대비 차등 지원함으로써 신규 취업농업인

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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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득에 따른 지원 금액의 변동 방법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주요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시정촌에서 적절한 영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영농승계(승계 후 5년 이내)와 부모로부

터 독립되어 영농을 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의 경우 친척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5년간의 지원 기간 내에 명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원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지원 방침을 결정한다.

  2016년 경영 개시형 사업에 선정된 자는 12,318명으로 30대가 6,001명(49%)으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935명(32%), 20대가 2,376명(19%), 마지막으로 

10대가 6명(0.05%)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남녀 비율로는 남성이 83%, 여성이 17%를 차지하

고 있으며, 출신의 경우 농가 출신이 6,310명(51%), 비농가 출신이 6,008명(49%)으로 나타났

다. 또한 영농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노지야채가 3,355(2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야채 2,908(24%), 복합영농 1,558(13%)순으로 조사되었다.



28 ∙ 세계농업 2018. 2월호

<그림 6>  농업 차세대 인재 강화 지원사업의 실시주체 및 절차 

<경영개시형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청년 취농계획 등

∙지원신청 (반년마다)

∙취농상황보고 (매년 7월말 및 1월말)

<준비형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연수계획

∙지원신청 (매년)

∙연수상황보고 (매년)

∙취농상황보고 (매년 7월말 및 1월말)

∙취농보고 (취농 후 1년 이내)

사업계획신청

지원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지원신청

지원금 신청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원지원금 지원

자금 지원

연수상황 확인

취농상황 확인

자금 지원

연수상황 확인

취농상황 확인

자금 지원

취농상황 확인

지원금 신청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표 7>  경영 개시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의 특성

2016년 경영 개시형 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총 12,318명)

연령별 남녀별 출신별 영농형태별

10대 6명(0.05%) 남성 10,276명
83%

비 농가출신 6,008명
49%

노지야채 
3,355명(27%)20대 2,376명(19%)

30대 6,001명(49%)
여성 2,042명
17%

농가출신 6,310명
51%

시설야채 
2,908명(24%)

40대 3,935명(32%)
복합영농
1,558(1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3.2. 농(農)의 고용사업 및 농업 고용 개선 촉진 사업

  농의 고용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법인 취업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현장경험을 바탕

으로 청년층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위해 마련된 정책 사업이다. 또한 국내 및 해외연수의 

적극적인 실시를 통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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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45세 미만의 정사원을 고용하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엔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고용자의 독립법인 설립 지원을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최대 120만 

엔,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3년 이후에는 최대 60만 엔으로 지원금액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세부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과거 5년간 본 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고용노동자가 

농업에 정착하는 비율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후생연금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수 대상자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 등에 정규직으로 연수 개시

시점으로 4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두어 선정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업 회의소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지원을 받아 농업의 고용 환경 개선의 지원과 함께 

취농 희망자에 대한 원활한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농업 고용 개선 추진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 법인 등에서 일자리나 노무 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조언 등을 실시하여 ‘일하고 싶은 농업 환경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용 관리 연수회·상담회를 개최하여 농업법인 등의 경영주나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를 토대로 한 농업의 고용 관리 방법, 처우 

개선, 산재 특별 가입 등 노동 보험 가입 촉진, 사회 보험 가입 촉진 등을 테마로 한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 모델 구축을 통해 고용 관리 개선 모델이 되는 농업법인을 선정하

여 다른 농업법인이 노무 관리, 직장 환경 정비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3. 농업 경영확립 지원사업

  농업 경영확립 지원사업(구 신규취농자 육성지원사업)은 뛰어난 경영 감각을 갖춘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로 농업계 고등학생 및 농과 대학생들을 중심으

로 취업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과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농업경영 능력과 생산 기술력의 습득 도모를 위하여 농업기관 등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과계 졸업자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실제 농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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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별 농업계 고교생 대상 농업 취업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4.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4.1.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은 농업법인에 취업 체험을 하는 제도이다. 전국 농업회의소는 1999

년도부터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직장으로서 농업 참여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평소 먹고 있는 식량과 그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턴쉽 내용으로는 전국농업회의소와 연계된 전국 

300개의 우수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연수기간은 1주부터 6주까지 다양하다. 참가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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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진행되며 식비와 숙박비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응모자격은 학생 및 

사회인, 농업경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건강한 체력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그림 8>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과계 학생

 자료: 일본 전국 농업회의소 홈페이지.

4.2. 연수 농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연수 농장 프로그램은 신규 취농 희망자를 고용하여 육성하고 있는 농업법인과 현장에서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시정촌, 농업 공사, 농업법인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이 주목되는 지금, 농업계 자체의 인재육

성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하고 농지 주택의 알선, 농업법인 등으로의 인재 파견 등으로 연계하고 있어서 취농 

희망자와 수용자의 요망을 조율하여 양측이 원하는 취업 영농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연계하고 있는 시정촌, 농업법인 등에 신규 취농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신규 취업 영농을 목표로 현장 연수를 하고 있는 

연수생을 다른 지역의 시정촌, 농업 공사 등에서 일정 기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함께 

교육 수료생이 원하면 타 지역에서 취농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특징, 생산기술, 지역 특산물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도쿄·오사카 등 전국 신규 취농 상담센터가 개최하는 

신규 취농·취업 박람회(신 농업인 페어)에 적극적 협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2 ∙ 세계농업 2018. 2월호

<그림 9>  신규 취업 농업인 육성과 확산을 위한 신·농업인 박람회

  자료: 일본 전국 농업회의소 홈페이지.

5. 요약 및 시사점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된 가운데 지속 가능하고 미래가 보이는 농업을 

실현하려면 청년 농업인 및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취업 영농과 영농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습득이나 소득의 

확보 등에 대한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농업법인 등의 청년 취업 영농인의 고용에 있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고도의 경영 능력·지역 리더로서의 역량 등을 양성하는 농업인 경영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취업 영농에 관한 상담체제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취업 영농 

의욕의 환기와 취농 후 안정적인 정착 유도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대폭적인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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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김 학 수 * 5)

1. 바이오에탄올이란 ?

1.1.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은 식물을 발효시켜 만든 가연성을 가진 알코올의 한 종류로 자동차와 같은 

내연 기관의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 질 개선, 에너지 안보, 

지구 온난화 억제 등 현재 인류가 처한 난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이오에탄올은 옥탄가가 높아 경제적이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대체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어 세계

적으로 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 증가가 전망된다. 

<표 1> 바이오에탄올 주요소비국 중기 혼합비율 및 소비 전망

국  가
평균혼합

비율
(%)

중기혼합
목표
(%)

중기 가솔린 
소비전망

(백만갤런)

중기 에탄올 
소비전망

(백만갤런)

중기 에탄올 
생산전망

(백만갤런)

중기에탄올 
수입 전망
(백만갤런)

아르헨티나 10.7 12 2,734 373 450 0

캐나다 6.3 10 11,615 1,291 471 819

중국 3 10 47,072 5,230 873 4,357

콜롬비아 7.7 8 1,996 174 159 15

인도 3 10 11,980 1,331 540 791

일본 1.4 4.5 12,223 576 0 576

필리핀 10 20 1,801 450 120 330

태국 12.6 15 3,481 614 575 39

주: 중기 소비, 생산, 수입 전망은 2020/21 전망치이며, 평균혼합비율은 2012-15 자료 기준.
자료: USDA/FAS(2017a).

 *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대표 (haksoo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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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용 가능한 바이오에탄올 원료작물

  거의 모든 식물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 할 수가 있으나, 경제성과 기술적 용이성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은 10여 종에 불과하다. 그 중 식물이 함유한 

전분을 이용하는 원료로는 옥수수, 보리, 밀, 쌀, 카사바, 감자, 고구마가 대표적이며, 당분을 

이용한 작물은 사탕수수, 당밀, 사탕무, 단 수수를 들 수 있다. 

<그림 1>  원료 구분에 따른 에탄올 생산 원료

전분 원료 작물

옥수수 보리 밀

쌀 카사바 감자 고구마

당분 원료 작물

사탕수수 사탕무 수수

2세대 
바이오에탄올

 원료

옥수숫대 볏짚 목재류

3세대 
바이오에탄올 

원료

해양해조류 담수조류
주: U.S. Department of Energy, Alternative Fuels Data Cente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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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식물 섬유조직인 셀룰로오스를 미생물 발효를 통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2세대 바이오에탄올과 해조류의 탄수화물을 발효시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3세대 바이

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로 상용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국가들이 식량으로 사용 할 수 없는 비 식용작물

이나 목재 부산물, 농작물 부산물과 같은 재활용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개발

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식물질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고 생화학적 전환과 열화학 변환 과정을 거쳐 

에탄올 추출이 가능하다고 알려 있지만 문제는 기술과 경제성이다. 어떤 식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용이한 경우도 있고, 어떤 식물은 재배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 

할 필요가 없는 식물도 있다. 어떤 작물은 연료와 식량으로 같이 소비되는 것도 있고, 바이오 

연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 되는 작물도 있다. 또한 식량이나 사료용 원료를 생산하고 난 

잔여물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 할 수 있는 작물도 있다. 바이오에탄올 생산 국가들은 기후와 

토양 및 생산 환경에 따라 그 나라에 적합한 바이오에탄올 작물을 선택하고, 그 작물에 

부합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자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

고 있다.  

2.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2.1. 바이오에탄올 원료 작물

  미국에서 사용 되는 대부분의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의 증류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미국은 세계 옥수수 생산의 약 3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으로서 

생산된 옥수수의 약 38%가 바이오에탄올과 그 부산물인 주정박 (DDGS)1)의 생산을 위해 

소비된다. 미국에서 생산된 수수와 사탕수수도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되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미미하다.  

 1) 에탄올 생산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부산물로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이라 불리며 가축의 단백질과 에너
지 공급원으로 활용됨. 약 56 파운드의 옥수수는 건식공정 과정에서 17.4 파운드의 DDGS가 생산되는데 가공에 사용된 
옥수수의 31%는 부산물인 주정박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있음. DDGS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사료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주로 육우용 및 낙농용 소 사료로 시용되고 있지만, 점차 양돈과 양계사료로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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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의 옥수수 생산 동향

  미국은 세계 수수, 보리, 귀리 등과 같은 다른 사료용 곡물도 생산하지만, 옥수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사료용 곡물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사료작물이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수수는 콘 벨트라 불리는 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주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재배면적은 약 9,000만 에이커(3,640만 ha)에 이른다. 옥수수는 

가축사료와 에탄올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일부는 전분, 감미료, 옥수수 오일, 음료와 산업용 

알코올 등 식품이나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며 매년 생산량의 약 14%는 해외로 수출된다.

  미국에서 옥수수는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되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풍부한 옥수수 원료 공급 기반에 힘입어 미국은 2005년 이래 

최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옥수수 생산지역

자료: USDA/NASS Corn for grain 2016 production by county.

  미국은 생산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에 따른 수익성을 기준으로 작물을 재배하도록 허용

하는 1996년의 연방농업 개선 및 개혁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시행 이래 옥수수 생산 면적은 7,923만 에이커 (3,207만 ha)에서 2017년 8,800만 에이

커(3,563만 ha)로 약 18.6%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다른 농업국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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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 수는 감소하고 농가 당 재배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가 규모도 500에이커2) 

이상을 재배하는 대규모 옥수수 농가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소규모 생산 농가는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생산은 매년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질의 종자 개발과 비료, 농약, 

기계화 등의 영농 투입의 최적화는 물론 무 경운농법, 관수시스템, 작물의 윤작,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영농기술에 힘입어 옥수수의 단위 당 수확

량과 생산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옥수수의 단위 당 수확량은 

에이커 당 127.1부셀(7.97톤/ha)에서 176.6부셀(11.08톤/ha)로 38.9%가 증가했고, 전체 생

산량은 90억 1,200만 부셀(2억 2,900만 톤)에서 146억 400만 부셀(3억 7,000만 톤)로 약 

61.5%가 증가하였다. 

<그림 3>  미국의 옥수수 단위당 수확량과 생산량 추이(199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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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특히 미국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바이오에탄올 지원정책에 의한 안정적인 에탄올 

수요기반의 확보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의 옥수수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옥수수는 대부분 대두와의 윤작을 통해 토질의 개선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대두의 

 2) 202.43 ha로 약 61만 2,000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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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목초지와 휴경지의 감축, 농지보전 유보 프로그램 면적의 옥수수 재배, 

밀, 면화 등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물에서 작목 전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재배를 

늘려 왔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옥수수 생산이 불리한 비교적 척박하고 

서리가 일찍 내리는 서북부지역에도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이나 가뭄 내성 품종을 재배하여 

미국 옥수수의 수확량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4>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2008–2017) 
단위: 센트/부셀

자료: CME Group(http://www.cmegroup.com/trading/agricultural/grain-and-oilseed/corn.html).

  <그림 5>의 1986년부터 30년 간 옥수수 생산량과 바이오에탄올 가공 비중 추이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장려 정책이 옥수수의 생산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2018년 

1월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수급전망보고서3)에 따르면 2017/2018년의 경우 미국 

전체 옥수수의 에이커 당 평균 수확량은 176.6부셀 (4.48톤)4)로 작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으며, 전체 생산량은 146억 400만 부셀 (3억 7,100만 톤)로 추산

되었다. 그 중 37.8%인 55억 2,500만 부셀(1억 4,034만 톤)이 에탄올과 부산물인 주정박

(DDGS)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기술개발 추이와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옥수수의 생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리포트로 매월 10일 ~ 12일 사이에 발표됨.

 4) 1ha 당 11.1톤으로 2016/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확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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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의 용도별 옥수수 소비량 추이

                 10억 부셀

식품‧종자‧산업용

에탄올

사료용

    자료: USDA/ERS(www.ers.usda.gov/topics/crops/corn/background.aspx).

 

  옥수수는 건식공정(dry-milling)과 습식공정(wet-milling)을 거치며 다양한 제품과 부산물

이 생산되게 되는데 바이오에탄올을 비롯한 곡물 시리얼, 옥수수가루, 옥수수분말, 맥주용 

주정 등도 건식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습식 가공을 통해서는 옥수수당 시럽(high-fructose 

corn syrup), 글루코오스, 포도당, 옥수수오일, 주류 알코올, 산업용 알코올 등이 생산된다.  

2.3. 바이오에탄올 생산촉진 정책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미국의 옥수수 에탄올의 역사

는 정부 보조정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에탄올 업계의 성장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운송용 연료가 정해준 기준의 재생연

료를 혼합하도록 규제하는 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5)를 만들고 시행하는 기관으로 소매

단계에서 판매되는 연료가 10%(E10) 이상의 에탄올을 혼합하도록 하는 방법과 절차를 입안

하고 관리하고 있다. 현재의 RFS는 옥수수 전분 베이스 원료로 생산하는 1세대 바이오에탄

올에 대해 150억 갤런을 상한선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주 별로 에탄올의 공급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상한선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5) Renewable Fuel Standard: 자동차연료의 바이오에탄올 의무혼합제도를 말하며 2005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0% 의무 혼합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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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에탄올 지원정책 중의 하나는 1978년에 만들어진 에너지조세법

(Energy Tax Act)으로 1, 2차 석유파동으로 드러난 미국의 석유지원에 대한 취약성과 농업보

조에 의해 영향 받은 옥수수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바이오에탄올에 대해 갤런 당 40센트의 세금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국의 

바이오엔탄올 산업이 자리를 잡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 

정부는 석유생산기업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유망한 에탄올 생산 기업에 대한 건설비 90% 

정부 보증 융자 제공 및 에탄올 연료의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그 결과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2,000만 갤런(7,500만 리터)에서 7억 5,000만 갤런(28

억 4,000만 리터)으로 급증하게 된다. 1990년에는 소규모 에탄올 생산업체들에 갤런 당 

10센트의 추가적인 세금공제가 주어져 2004년까지 미국의 에탄올 생산은 더욱 확대되어 

36억 갤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05년의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은 바이오에탄올 산업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가져왔는데 RFS 1이라 불리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의무 혼합 규정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2006년 40억 갤런에서 2012년 까지 75억 갤런의 연료용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후 2년 후인 2007년의 에너지독립안보법(2007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에 의해 만들어진 RFS 2(제2차 재생연료 

의무사용 기준)은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15년 까지 옥수수 원료 바이오에탄올 의무 사용

량을 150억 갤런으로 늘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RFS 2에서는 미국의 연료공급을 위한 전체 

재생연료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 까지 1,360억 리터(360억 갤런)까지 의무 사용

량을 늘렸다. 그러나 전통적인 옥수수원료 바이오에탄올의 의무사용량은 150억 갤런으로 

유지하고 2세대와 3세대 에탄올의 의무 혼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이한 점은 환경보호청이 RFS 2를 통해 사탕수수원료 바이오에탄올이 60% 이상의 이산

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정의하고 이를 차세대(Advanced) 재생연료로 분류하였고, 사탕수

수 원료 바이오에탄올을 포함한 차세대 바이오에탄올의 의무 혼합량을 2022년까지 795억 

리터(210억 갤런)까지 늘리도록 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사탕수수 에탄올 생산은 많지 않으

나 앞으로 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효율성이 높은 재생연료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탕수수 원료 에탄올은 물론 2세대와 3세대 에탄올의 주요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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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주요 바이오에탄올 정책의 역사 

년도 주요 내용

1896년 핸리 포드 에탄올만을 사용하여 시속 20마일로 가는 사륜자동차 Model T 개발6)

1919년
  -1933년

미국의 금주령 시행으로 알코올의 생산, 판매, 수입, 운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휘발유와 혼합된 경
우를 제외한  에탄올의 자동차 연료 사용 금지

1970년 대 1973년 석유금수 조치로 석유가격이 4배로 폭등하면서 에탄올이 다시 대체 연료 소재로 대두

1978년
2차 석유위기에 따른 원유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세금공제 프로그램인 에너지 조세법 (Energy Tax 

Act)을 통해 세제 혜택을 통한 에탄올 생산 촉진

1980년 대
미국 산 에탄올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된 에탄올에 갤런 당 50센트의 세금 부과,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업에 대한 건설비의 90% 까지 정부 보증 융자 제공 및 바이오에탄올 연료의 연구 개발에 투자 확대

1990년 미국정부는 소규모 에탄올 생산업체들이 갤런 당 10센트의 추가적인 세금공제를 제공

1992년
1992년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을 통해 해외 원유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연료를 사용하
는 자동차의 개발을 촉진하는 근거 마련

2005년
2005년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을 통해 미국의 에탄올 역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한 연료용 에탄올 혼합의무화 제도 (RFS 1)를 도입, 2012년까지 75억 갤런의 연료용 에탄올을 사용
하도록 의무화

2007년
2007년 에너지 독립 안보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을 통해 에
너지 안보확보와 신재생 연료 생산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명시
RFS 2를 통해 의무 혼합제도 확대

주:U.S. Grains Council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4. 에탄올 유통 상황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 휘발유는 약 10%의 에탄올이 혼합된 E 10을 사용하

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휘발유 차량은 E 10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보장된 차량이다. 그리고 최근 E 15 연료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E 15은 

미국 내 28개 주의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된 고 옥탄가 연료이다. 2012년 미국의 환경보호

청은 2001년 모델과 이후의 신형모델 자동차, 경차와 중형 SUV와 모든 가변연료 차량에 

E 15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하였다. 이 범위에 속하는 차량은 현재 운행되는 해당그룹 

차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변연료차량(FFV)7)에는 에탄올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휘발유 연료인 E 858)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서부지역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6) 헨리 포드 에탄올 자동차의 개발에 힘입어 1903년 포드자동차를 설립하게 됨.

 7) 휘발유에 에탄올을 85%까지 혼합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미국 전역에 약 2,000만 대의 FFV가 운행되고 있음.  

 8) E85는 51%~83%의 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와 에탄올 혼합연료로 대체 연료로 정의 되며 미국 중서부에서 사용되지만, 
미국 전역의 2,900개의 E85 주유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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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에탄올 생산 현황

  미국 전역에는 212개의 에탄올 생산 시설이 있으며, 199개는 활발하게 가동 중이나 13개

소는 가동이 저조하다. 전체 생산 능력은 연간 164억 갤런이며, 2016년에는 96%의 가동률에 

해당하는 153억 3,000만 갤런을 생산했다. 사용 원료별로 구분하면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시설이 전체의 93.8%인 182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수수, 보리 등 다른 곡물을 사용하는 

시설이 5.4%인 14개소, 음식폐기물 이용시설이 10개소,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에탄올 생산시

설 6개소가 가동 중에 있다. 

<표 3>  미국의 에탄올 가공 시설 현황  

사용원료 공장수 (개) 생산규모 (백만 갤런) 점유비 (%)

옥수수 182 15,102 93.8%

수수/밀/보리  14    869  5.4%

음식/음료 폐기물  10     30  0.2%

셀룰로오스계   6     92  0.6%

주: RFA(2017a). 2017 Ethanol Industry Outloo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과 같이 미국의 에탄올 생산 시설은 대부분 옥수수 생산 주산지인 중서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림 6>  미국의 에탄올 생산 시설 분포

자료:  RFA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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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옥수수 에탄올 가공 공정

자료:  RFA(2017a).

  2016년에는 기대 이상의 내수용 소비확대와 수출수요 증가에 힘입어 152억 2,500만 갤런

의 에탄올이 생산되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재생연료사용의무화 프로그램인 RFS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2017년

의 기록적인 옥수수 생산으로 에탄올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8>  미국의 에탄올 생산추이(1981-2016)

주: USDO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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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의 에탄올 수급추이 (1993-2016)

 공급(백만갤런)      수요(백만갤런)

주: USDO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0>은 모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감안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마진 (순수익) 추이를 

나타내는데, 2016년 평균 순수익은 갤런 당 12센트로 2015년 보다 약 5센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에탄올 가격이 높고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낮아 갤런 당 54센트를 기록했

던 2014년 보다는 훨씬 적다. 2015년에는 전반기에는 3센트, 후반기에는 19센트를 기록했

다. 결국은 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재생연료사용 의무화 제도가 연간 약 150억 갤런의 옥수

<그림 10>  옥수수 에탄올 생산 마진 추이 (2006–2017)

자료: Scott Irwi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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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탄올의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에탄올 업계와 옥수수 생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 4년간의 옥수수 가격의 하향안정 추세와 충분한 옥수수 공급 기반으로 과거

에 이슈가 되어 왔던 ‘식량 대 연료’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2.6. 미국의 옥수수원료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전망

  미국의 옥수수 원료 에탄올 산업은 지속적인 E10 정책의 유지와 함께 친환경 대체 연료라

는 인식이 확산되며 E15와 E85 판매 주유소가 <그림 1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USDA가 금년 2월에 발표한 장기 전망 

<그림 12>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과 DDGS의 가공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은 2019/20년 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0/21년부터 소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SDA는 

인프라와 지역적 제한 등 E 15와 E 85 연료 성장의 한계와 연료 효율성 향상에 따른 자동차 

연료 소비의 감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사료 등 옥수수의 타용도 소비의 증가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 10년 후에는 옥수수의 에탄올 및 부산물 생산 비중이 현재의 

38%에서 3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2세대와 3세대 바이오에탄올은 기술의 

진보와 정부지원에 힘입어 생산과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림 11> 미국의 E15와 E85 소매 주유소 추이

E 15 E 85

자료: RFA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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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에탄올 및 DDGS 가공용 옥수수 사용량 전망 (2016/17 – 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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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USDA(201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3.1. 브라질의 에탄올 원료 작물

  브라질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에탄올 연료의 주요 생산국의 하나로 그 역사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원료는 대부분이 사탕수수인데, 사탕수수는 1532년부터 브라질

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 유럽으로 수출된 주요 농산물이었다. 최근 

옥수수원료 에탄올도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3.2. 사탕수수 생산 현황

  사탕수수는 동남아가 원산지로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 포르투갈 인들에 의해 1532년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주로 브라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Cape Verde, Azores와 Maderia Islands 지역에 대형농장이 만들어 졌다. 

  17세기 중반까지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사탕수수와 설탕 생산국으로 명성을 가졌으나 

그 이후 침체기를 겪은 뒤 1970년대에 정부주도의 ProAlcool 또는 Programa Na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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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Alcool이라9) 불리는 정부 지원정책이 시작된 이후 그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 ProAlcool은 

1975년 11월에 자동차의 대체 연료로 사탕수수로부터 가공된 바이오에탄올 사용을 촉진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1973년 석유 파동이후 석유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시 에탄올 

연료가 본격적으로 대체연료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 대 중반 이래 브라질

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76/77년에 이미 연간 사탕수수 

생산량은 1억 톤을 상회하게 되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농업무역관에 따르면 마케팅 연도 기준10) 2017/18년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약 6억 4,500만 톤으로 2016/17년 6억 5,150만 톤 보다 약 1%  

감소하였다. 

<그림 13> 브라질 사탕수수 주산지

자료: WIKIMEDIA COMMONS 홈페이지.

 9) National Program of Alcohol: 브라질 정부주도의 사탕수수원료 바이오에탄올 지원정책.

10) 4월~이듬해 3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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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량

주: USDA/FAS(2017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을 보면, 브라질 사탕수수 생산 면적은 2016/17년에 990만 ha로 전년대비 약 5.2% 

증가한 수준이며,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4>  브라질 사탕수수 재배 면적 (1,000 h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브라질전체 8,033.6 8,356.1 8,485.0 8,810.8 9,004.5 8,654.8 9,110.9

상파울루 주 5,135.3 5,269.4 5,355.7 5,501.9 5,539.7 5,605.7 5,569.2

자료: USDA/FAS(2017a).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가공업체에 공급한 원료사탕수수에서 추출 가능한 자당의 

칼로리와 무게를 감안한 TRS(total reducing sugars) 수율과 가공품인 설탕과 에탄올의 국내 

및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상파울루 주의 설탕 에탄올 생산자협회인 CONSECANA(Sugar 

and Ethanol Growers Council)가 개발한 산식에 따라 정산을 받는다. 이 산식은 생산자와 

가공업체 사이에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부터 사용되었으며, 비영리

협회인 Consecana 즉 상파울루 주 사탕수수, 설탕, 에탄올 생산 및 가공업체 협의회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설탕과 에탄올의 두 가공업체들을 대표하는 UNICA와 사탕수수 생산자들

을 대표하는 ORPLANA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기본 원리는 평균적인 사탕수수가격이 가공

업체의 설탕과 에탄올의 생산비용의 60%를 차지기 때문에 수익의 경우에도 판매가격의 

60%를 지급한다는 원칙과 자당의 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1) 

11) 본 가격제도는 해외시장이나 국내시장에서 판매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투명성이 중요하여 중립적인 기관인 Cepea 
즉, 브라질 상파울루대학의 응용경제연구센터 (the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Applied Economics)가 가격조사
를 해서 공표하며, 생산자들은 24시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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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기간 중 TRS는 톤당 133.14 kg으로 2016/17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래 <표 5>는 최근 브라질 사탕수수의 TRS 수율 추이를 보여준다.  

2017/18년산 사탕수수의 누적 CONSECANA 가격(4월-6월)은 TRS Kg당 R$0.6233 또는 

사탕수수 톤당 R$78.21 이었다. 

<표 5> 브라질 사탕수수 수율 추이 (kg TRS/metric ton)

13/14 14/15 15/16 16/17 17/18 *

TRS/ton      132.63   135.72      130.17      133.14     133.14

주: *는 추정치임.
자료: USDA/FAS(2017a). 

  사탕수수는 설탕과 에탄올로 가공되는데 USDA 상파울루 농업무역관 (ATO)에 따르면 

2017/18년에는 2016/17년보다 설탕은 50만 톤이 증산된 3,965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에탄

올은 6억 리터가 감소한 266억 5,000만 리터가 생산되었다. 2017/18년 설탕과 에탄올의 

가공 비율은 설탕 48%, 에탄올 52%로 2016/17년 설탕 47%, 에탄올 53% 대비 설탕의 생산비

중이 증가하고 에탄올의 생산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016/17년12) 국제시장에서 

설탕의 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설탕의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3.3.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촉진 정책

  1920년 대 후반 브라질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소개되면서 많이 생산되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바이오에탄올 혼합의

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석유의 수입이 어렵게 되면서 1943년 

바이오에탄올을 50%까지 혼합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저가의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제는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어서 1970

년 대 OPEC 주도의 석유 파동시기를 겪으며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브라질 전역에서 

국산 바이오에탄올 장려정책(Programa Nacional do Álcool)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6년 이래 브라질에서는 에탄올이 함유된 연료를 10%에서 25%까지 사용토록 하는 에탄

올 혼합 의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이 그 의무사용 비율은 사탕수수의 수확 

상황과 시장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에 들어와서는 바이오에탄

12) 설탕의 마케팅연도는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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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용차량이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신규차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1993

년에는 자동차 연료에 22%의 무수에탄올을 혼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수입 자동차를 

에탄올 혼합연료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3.3.1. Proalcool 프로그램

  1975년에 시작된 브라질 에탄올 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석유 대체 에너지인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연료의 사탕수수 

에탄올 혼합 비율 의무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자 가격 인하(휘발유 대비 65%이

하), E100 차량에 대한 세금 5% 감면, 생산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브라질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정부 협의체인 CIMA(Comissao Interministerial do Alcool)가 관장하

며, 농림부(MAPA), 광물에너지부(MME), 개발 상공부(MIDIC), 재무부(MF)와 농촌개발부

(MDA) 등의 유관들이 해당 분야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 이래 브라질의 에탄올 혼합비율은 27%(E27)로 유지되고 있다. 에탄올  혼합의

무제도는 1977년 최초로 4.5%의 에탄올 혼합의무제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 6>는 2006년 이래 혼합의무 비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표 6> 에탄올 혼합 의무량 추이

연도별  혼합의무량

2006   E20, E2513)

2007   E23, E25

2008   E25

2009   E25

2010   E20, E25

2011   E20, E25

2012   E20

2013   E20, E25

2014   E25

2015   E25, E27

2016   E27

자료: USDA/FAS(2017b).

13)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시장상황에 따라 월단위로 RFS를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2006년은 1월-2월은 E25, 3월-10월 
E20, 11월-12월은 E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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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RenovaBio 프로그램

  브라질은 2015년 기후변화 파리협약 COP21에 참여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2025년까지 37%, 2030년까지 43% 줄이는 계획을 광물에

너지부(Minister of Mines and Energy)에서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에너지 기반 중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 소비와 에탄올 공급을 늘려 바이오에너지 사용비율

을 18%까지 올리기로 하는 RenovaBio Program을 도입했다.

3.4.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유통 상황

  2017년 현재 브라질의 총 사탕수수 에탄올 생산 공장은 384 개소로 함수에탄올14)의 총 

생산 능력은 400억 1,200만 리터로 2016년 396억 700만 리터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공인된 함수에탄올 생산 능력으로 연중 평균 185일 가동하는 수준이다. 에탄올의 설비 산업 

용량은 개별 에탄올 생산 시설의 설탕과 에탄올 생산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업계의 설탕과 

에탄올 생산 대체 비율은 수확연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40:60으로 알려 지고 

14) 특정 기준치 이상 수분을 함유한 에탄올을 말하여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에탄올은 95% (수분 5%), 70% (수분 30%) 
등이 있음.

<그림 15> 브라질의 사탕수수 바이오에탄올 생산시설 분포

              자료: BrBiotec Brasil. Cebrap, Brazil Biotec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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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설탕과 에탄올은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며 한번 설탕과 에탄올의 생산 비중이 결정되면 

그해 생산기간 중 그 비율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6> 바이오에탄올과 설탕 생산 공정 

자료: Sao Paulo(2009).

  수송연료에 대한 바이오에탄올 의무혼합제도와 함께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에 큰 기

여를 한 것은 2003년의 가변연료 (flex-fuel) 자동차의 도입이다. 최근 가변연료  자동차 

판매량은 브라질 경차 판매량의 88%를 차지하는데 무수에탄올 27%가 혼합된 E 27이나 

함수에탄올 E 10015)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브라질의 에탄올의 수요는 의무적인 E 27 

또는 휘발유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16) 사용되는 E 100연료에 의해 창출되는데 <그림 

17>은 과거 15년간 주유소에서 판매된 바이오에탄올의 추세를 보면 소비자는 E 100을 선호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14 기간 중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휘발유 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낮게 형성되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에탄올 가격이 인상되어 

E 100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5) 95%의 바이오에탄올과 5%의 물로 구성된 바이오에탄올 연료임.

16) 브라질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E 100의 가격이 E 27 가격보다 70%이하일 때 E 100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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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량과 E 100 소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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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elnik, O. et al.(2017).

  2017년 에탄올 총생산량은 262억 800만 리터로 2016년 284억 3,900만 리터 보다 8% 

감소했다. 그 중 연료용 사용은 240억 8,800만 리터로 전년대비 8% 감소했다. 사탕수수 

에탄올 가공업체들은 2016/17년 사탕수수 생산량을 전년의 53%에서 52%로 줄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설탕 공급량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상승한 영향 때문이었다. 

  <그림 18>은 최근 12년간 브라질의 설탕과 바이오에탄올 생산 추이를 보여 준다. USDA 

<그림 18> 설탕과 에탄올 생산 추이(2006 – 2017)

주: USDA/FAS(2017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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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ATO에 따르면 2018년 총 에탄올 생산량을 287억 800만 리터로 2017년 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중에서 연료용 에탄올은 265억 5,800만 리터로 2017년 

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생산은 2017년 브라질 총 에탄올 

생산량 대비 800만 리터로 미미한 수준이며 주로 사탕수수 부산물로 생산된다. 

  옥수수 에탄올 생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연료소비, 수익성, 물류체계 

등의 영향에 따라 생산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는 

중서부지역에서 생산된 옥수수로 제한되지만 점차 북부지역 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옥수수원료 에탄올 생산량은 4억 8,000리터로 2016년 생산량인 2억 3,500만 리터

의 두 배로 증가했으나 에탄올 총생산량의 1.7%를 차지한다. 현재에는 약 4개의 옥수수 

에탄올 생산 공장이 Mato Grosso와 Goias 지역에 소재하며 그 중 두 개 시설은 사탕수수와 

옥수수 모두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시설이다. 옥수수 에탄올 시설은 옥수수 주산지에 

소재하는데, 이는 축산지역이 가까이 있어 에탄올 부산물인 주정박(DDGS)을 동물사료로 

판매함으로써 에탄올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5.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전망

  최근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브라질의 설탕과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업들이 내수 및 해외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및 해외자본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시설의 확충과 개선 등에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높은 부채비율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바이오에탄올사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생산효율화 및 경비절감을 통해 경영 효

율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바이오에탄 의무혼합제도와 세금정책으로 지원

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바이오에탄올의 내수소비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고, 국제적으

로 사탕수수에탄올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사탕수수 

바이오메스에 의한 차세대 에탄올의 소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바이오에탄올

의 경쟁력확보와 차세대 에탄올의 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향우 브라질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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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미국과 브라질이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시작한 역사는 오래 되었으나, 바이오에탄올 생산

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1970

년대에 들어와 미국과 브라질은 수입에 의존하는 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탄올에 주목했다. 또한 옥탄가 개선을 위해 휘발유에 첨가되는 MTBE(methyl 

tertiary-butyl ether)의 유해성이 발표됨에 따라, 에탄올은 옥탄가를 높이고 노킹 저항을 

향상시키는 대체물로 부상했다. 1990년대 들어 승용차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증거가 속속 발표되면서 에탄올 생산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운송 연료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탄올과 같은 친환경 재생연료 개발을 장려하는 공공정책이 도입

되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2017년 현재 매년 약 

150억 갤런(약 500억 리터), 브라질은 69억 갤런(약 262억 리터)을 생산하는 세계 1, 2위 

에탄올 생산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나의 경우에도 최근에 악화 일로에 있는 미세

먼지 감소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그리고 양국의 

사례처럼 자동차 연료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바이오에탄올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1세대 에탄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2세대나 3세대 

에탄올 생산기술 기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탄올 연료 생산과 

소비에 시행착오를 겪고 오늘날 경제성과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에탄올 산업을 육성한 미국

과 브라질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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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

임 송 수 * 17)

1. 들어가며

  제11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1)가 2017년 12월 10-13일에 아르헨

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개최되었다.1) MC11 의장은 개최국인 아르헨티

나의 말코라(Susana Malcorra) 장관이 맡았다. 예상대로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흡했다. 수산

물 보조와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등 일부 의제에 관해서만 논의가 진척되어 앞으로 

작업 방향에 관해 합의한 정도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농업협상 의제, 곧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관련 해결책 찾기는 

별다른 실효성 있는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다. 이 의제는 MC11까지 그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Bali) 각료회의의 유일한 위임사항(mandate)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결렬된 것이다.2)

  이 글에서는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MC11를 통해 도출된 주요 협상 결과를 살펴본 후 

인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에 관한 WTO

의 논의와 협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MC11 결렬 이후 관련 의제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 고려대학교 교수 (songsoo@korea.ac.kr).

 1) WTO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제4조 1항에 따라 최소 2년에 한 번 열려 WTO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따라 각료회의는 WTO 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라 할 수 있음. 마라케시 협정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https://goo.gl/cxitRe). 

 2) 2015년 케냐 나이로비(Narobi)에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각료들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관한 각료 
결정문을 채택하여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문제에 관한 영구적 해결책의 모색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함
(WT/MIN(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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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합의 내용과 의미

  MC11이 결정한 의제들은 크게 5개인데, ① 수산 보조금에 관한 각료 결정(Ministerial 

Decision), ②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작업계획, ③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and sutiation complaints), ④ 소규모 경제(small economies)에 관한 작업계획, ⑤ 남수단

(South Sudan)의 회원국 가입 작업반 조직 등이다. 이 가운데 ①~④ 의제의 논의 배경과 

그 논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수산 보조금

2.1.1. 각료 결정문 내용

  MC11이 합의한 수산 보조금 관련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해양수산부 2017; WTO, 

2017a).

1. TN/RL/W/274/Rev.2와 RD/TN/RL/29/Rev.3 문서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제10차 각료회의 

이후 만들어진 진전에 더하여, 회원국들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하고 차별적인 조치(우대조치)가 수산 보조금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수산 보조금

을 금지하고, 불법과 비보고 및 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협정을 2019년 각료회의 때까지 채택

하기 위한 관점에서 수산 보조금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속할 것에 합의한다.

2. 회원국들은 수산 보조금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제25.3조의 현행 

통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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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배경과 의미

  수산 보조금은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의제 분류상 규범

(Rules) 분야에 속한다<표 1>. 각료 결정문이 밝혔듯이, 수산 보조금의 협상 목표는, ① 과잉 

어획능력(overcapacity), ② 과잉 어획(overfishing), ③ IUU 어업 등을 초래하는 보조를 금지

하는 것이다. 이미 2005년 홍콩 각료 선언문은 과잉 어획능력과 과잉 어획에 영향을 미치는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 등 관련 규율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WTO DDA 협상의제의 분류 

구분 의제 해당 품목/분야

시장개방 
관련

농업(agriculture) 농산물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임산물, 수산물, 공산품

서비스(service)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
락, 여행, 운송, 기타(12개 분야)

규범
(Rules)

기존 협정 개정
반덤핑(anti-dumping)

보조금(subsidies): 수산 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regional arrangements)

신규 협정 제정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기타

무역과 환경
(trade and the environment)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환경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GI), 생
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DB)

비고 개도국의 개발 문제 개도국 우대조항

주: 2013년 12월에 MC9에서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총 164개 회원국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한 
2017년 2월에 발효됨. 한국은 2015년 7월에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한 바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www.wtodda.mofa.go.kr).

  이후 논의를 통해 수산 보조금 규율이 구체화 되면서 각료 합의문 초안이 배포될 정도로 

회원국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C11에서 핵심 쟁점들이 해소

되지 않아 결국 2019년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MC11의 결정은 

아래에 소개하는 것처럼 2015년 9월에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제 14목표와 일맥상통한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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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류 포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미신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어류자원

이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제14.6조]

  2020년까지 생산

  과잉 및 남획에 영향을 주는 특정 형태의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그러한 형태의 보조금의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어업보조

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수산 보조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주로 해당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금지 대상 보조금의 경우 보조 방식에 따른 보조금 목록을 정해 규제하기보다 과잉 어획된 

어종에 음(-)의 영향을 미치거나 과잉 어획능력을 조장하는 보조금으로 판정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협의되고 있다. 또한 과잉 어획능력, 과잉 어획, IUU 어업 

등의 기준이나 정의에 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상존한다. 예를 들면, “과잉(over)”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이다. 

  FAO(2008)에 따르면, 과잉 어획능력은 장기적인 사안으로 현재 수준의 수산물 생산량을 

획득하는데 사용하는 자원과, 적정 수준에서 해당 수산물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원 사이의 

격차를 반영한다. <그림 1>에서 V척의 어선이 C1만큼의 어획량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어업은 스톡(stock)의 크기에 좌우되는 단기 생산 곡선아래 운영된다. 

이와 같은 어업 집약도 수준에서 단기 생산 곡선은 장기 생산 곡선보다 여전히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획량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최대 지속가능 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 CMSY)을 달성하려면 어선의 수는 

VMSY 수준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V와 VMSY의 차이가 어업의 과잉 어획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에서 생산량 기준아래 과잉 어획능력을 추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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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량 관점에서 보면 과잉 어획능력은 바람직한 장기 지속가능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어선 수보다 더 많은 선박 수가 존재함을 뜻한다.

<그림 1>  과잉 어획능력의 개념 

자료: FAO(2008).

  IUU 어업의 기준과 정의에 관해서도 회원국들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 

한정한 기준과, 선박과 운영자 및 소유주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방식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어선에 제공되는 연료 보조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적 

사항이 있다는 주장이 대립된다. 

  끝으로, 수산 보조금에 대한 규율 설정에서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에 관한 쟁점이 주요 의제로 제기된 상태이다. 인도, 중국 등 많은 개도국들

은 자국 어업능력의 제고 측면에서 수산 보조금이 필요하거나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선의 연료인 기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면세유나 기타 유류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율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인도 등 일부 회원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활동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것과, 이른바 어업관리제도(허가, 면허 등)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개진하였다. 

  이에 반해, 주로 수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FFG(Fish Friends Group: 미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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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수산 보조금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등 대규모 경제국에 대해 SDT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SDT의 

내용도 개도국들의 요구와 달리 상당히 제약된 범주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이다. 

2.2. 전자상거래3)

  전자상거래에 관해 MC11은 다음과 같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을 결정하

였다(WTO 2017b).4)

  각료들은 지난 세션의 WT/L/274에 명시된 기존 위임사항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계속하는데 동의한다. 각료들은 우리 작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된 WTO 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2018년 7월과 12월 및 2019년 7월의 회기 중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각료들은 2019년에 개최되는 다음 세션 때까지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동의한다.

  위 각료 결정문이 언급한 위임사항(WT/L/274)이란 1998년에 제2차 각료회의가 채택한 

각료선언문을 통해 일반이사회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 관해 종합적인 작업계획을 추진하도

록 한 것을 말한다(WTO 1998). 이 작업계획은 서비스 무역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TRIPs 이사회(Council for TRIPs),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rade and Development) 등 해당 WTO 기구들이 전자상거

래와 무역관련 각각 해당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배분, 유통, 판매, 배송하는 것을 뜻함
(WTO 1998). 

 4) 이하 이탤릭체로 제시한 각 각료 결정문의 우리말 번역은 저자에 의한 것으로 공식 번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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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래 WTO는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5) 

MC11은 전자상거래의 무관세 관행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개도국들은 전자상거래와 개발 측면의 연계를 강조한 

반면에 EU와 이에 동조하여 한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만들어 관련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무역자유화는 한마디로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이용 측면을 강조한다. 

곧 디지털 상품의 무관세와 비차별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지정하는, 이른바 데이터 현지화 요구의 금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의 금지 등의 규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  

2.3. 지적재산권에 관한 비위반 제소

  지적재산권(TRIPs)에 관한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에 관해 

MC11은 다음처럼 결정하였다(WTO 2017c).

  TRIPs 비위반 제소에 관한 2015년 12월 19일의 각료 결정문(WT/L/976)에 따라 지적재산

권 이사회가 수행한 작업에 주목하고, 1994년 GATT 제1(b)조와 제1(c)조가 명시한 형태의 

제소들에 관한 범주와 모댈리티에 대해 계속 조사하여 2019년의 각료회의에 제안하도록 

지시한다. 그동안 회원국들은 TRIPs 협정아래 그와 같은 제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여기서 “비위반 제소”는 일방 회원국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 협정아래 기대되는 이익을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타방 당사국이 이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명현 2013). 비위반 

제소는 이미 1947년 GATT법부터 도입되어 GATT 제23조, 서비스협정(GATS) 제23조, 지적

재산권 협정 제64조, 정부조달협정(GPA) 제22조 등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 협정

의 경우 그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상태이다.

 5) 전자적 전송은 소프트웨어, CD, DVD 등과 같은 유형의 디지털 재화와 앱, 음원, 영화파일 등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함(박지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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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각료회의는 2019년까지 비위반 제소의 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DDA에

서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협정아래 비위반 제소의 실행 가능성이나 그 타당성 등에 관해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스위스 등은 비위반 제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에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는 형국이다.

2.4. 소규모 경제에 관한 작업계획

  MC11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관해 논의하는 작업계획

을 다음처럼 결정하였다(WTO 2017d). 

  각료들은 소규모 경제에 관한 작업계획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작업을 주목한다. 특히 각료들은 WT/COMTD/SE/W/22/Rev.8 문서와 그 이전의 수정 문서

들이 제11차 각료회의 때까지 별도세션(Dedicated Session)의 작업을 반영하고 있는데 주목

한다. 각료들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연계시킬 때에 소규모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포함해 2015년부터 수행된 작업에 주목하고, 무역개발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가 일반이사회의 전체적인 책임아래 별도세

션에서 그 작업을 지속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각료들은 별도세션이 지금까지 제출받은 다양한 제출안들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고, 

회원국들이 제출하기를 원하는 추가 제안서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그 위임사항 

안에서 이 제안서들 중 어떤 것도 일반이사회에 제안하도록 지시한다. 일반이사회는 관련 

자문기구가 행동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CTD가 확인한 무역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응을 

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각료들은 WTO 사무국에 특히 소규모 경제에 관한 작업(Work 

Program on Small Economies) 제2항 k가 밝힌 분야에 있어 CTD의 별도세션에서 회원국 

간 토론을 위한 관련 정보와 사실 분석을 제공하고, 특히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 무역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소규모 경제가 겪는 어려움에 관해 그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다.

  별도세션에서 CTD는 WTO 기구들과 협상그룹들의 소규모 경제 관련 제안서들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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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자무역체제 안에서 소규모 취약경제(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SVEs)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확인된 무역관련 사항들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

  소규모 취약경제(SVEs)이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WTO 회원

국들을 말한다. WTO(2008)가 밝힌 SVEs의 정의는 1999-2004년에 평균 기준아래 다음 조건

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Ÿ 세계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6%를 초과하지 않을 것

Ÿ 세계 비농산물(NAMA)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Ÿ 세계 농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DDA에서 SVEs 회원국들은 관세감축 등에서 우대받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빈개도

국 이외에 SVEs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은 알바니아, 피지, 쿠바, 가나, 온두라스, 케냐, 몽고, 

스리랑카, 우루과이, 짐바브웨 등 총 45개국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각료들이 언급한 WT/COMTD/SE/W/22/Rev.8은 2001년에 출범한 소규모 경제에 

관한 작업계획이래 WTO 기구들과 협상 그룹들이 논의해 온 다양한 내용들과 각종 결정 

및 제안서들을 WTO 사무국이 정리한 것이다.6) 이번 MC11 결정문은 지금처럼 무역개발위

원회(CTD) 주도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지시하고 있다.

3.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도의 협상 쟁점

  2001년에 공식 출범한 DDA 협상에서 농업부문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주목을 받는  의제들

을 다루어 왔으나, 의장 종합 보고서가 제시된 2008년부터 그 협상 동력이 상당부분 위축되

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개도국 특별우대(SDT) 조항과 관련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그룹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 부각된 문제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 

 6)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s://goo.gl/sG4a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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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ood security purpose, PSH) 제도이다. 인도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은 PSH 제도아래 

보조가 자국의 식량안보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이것이 WTO 국내보조 규정을 위반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WTO는 

관련 해결책을 이번 MC11 때까지 찾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래서 MC11의 PSH 의제가 가장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것이다.   

3.1. 배경과 의미 

  2013년에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는 일부 개도국의 PSH 

제도가 WTO 체제아래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으려면 그 농업보조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그 영구적 해결책

(permanent solution)을 찾아야 한다는 각료 결정문을 내놓았다. MC11 때까지 영구적 해결

책을 도모하되, 그 전환기 조치로 이른바 평화조항(peace clause)을 제시하였다. 평화조항은 

PSH 제도에서 초래될 WTO 규범위반 제소를 한시적으로 자제하자는 권고이다.

3.1.1. WTO 규범

  식량의 공공비축에는 큰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시장에서 다 부담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곧, 조세나 국경세, 다른 시장부문으로 전이(부과금), 

소비세, 식량원조 등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7) 이러한 회원국 정부의 지출은 WTO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농업협정 부속서 2(Annex 2)의 제3항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SH) 지출이 허용보조

(Green Box)가 되는 요건을 명시한다. 일단 허용보조로 분류되면 그 지출 규모에 대한 상한

이 없다. 감축대상 보조(Ambor Box)가 아니기 때문이다. PSH 제도가 허용보조가 되려면 

그 기본 요건(가격과 무역왜곡의 최소화,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공공자금에 의한 지원, 

생산자에게 가격보조 효과가 없을 것 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7) 스위스는 필수 식량의 수입업체들로 하여금 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Häberli 2014). 
또한 스위스는 이러한 비축비용을 국경세(그 만큼 높아진 시장가격)를 통해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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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가 법체계 아래 식량안보 조치가 실행

Ÿ 현행 시장가격에 따른 식량의 수매와 판매

Ÿ 개도국의 경우 현행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의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매가격과 고정 외부참조가격(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 FERP)

의 격차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

  농업협정 부속서 2의 제4항에 명시된 국내 식량원조(domestic food aid)의 요건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Ÿ 수혜 조건은 영양 목적과 연계되어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에 부합

Ÿ 지원 방식은 직접 식량공급 또는 수혜자가 시장가격이나 보조된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는 수단 제공

Ÿ 정부의 식량수매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자금조달과 행정은 투명하게 운용

3.1.2. 인도 사례와 쟁점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히 인도와 중국 및 이른바 G33 개도국 그룹은 PSH 제도가 

WTO 규범상에서 더욱 확실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에 있어 무엇

보다 정부의 개입에 의한 식량안보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허용보조의 틀 속에 

개발이란 DDA 목표를 구현시킬 수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해 온 허용

보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개발 중심의 요구에 관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허용보조 규정아래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의 PSH 제도가 완전히 부합되지 

않아 결국 감축대상 보조(Ambor Box)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국의 보조총

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상한에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인도의 이행계획서(Schedule XII)에 따르면, 총 AMS 양허수준(bound level)은 “0”으

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기준기간인 1986-88년에 감축대상 보조의 기준(base) AMS가 

빈 칸으로 되어 있음을 뜻한다.8) 이에 따라 인도의 감축대상 보조는 해당 품목 생산액(value 

 8) 감축대상 보조의 총 AMS 양허수준이 설정되어 이행 기간에 AMS 감축 의무를 지닌 WTO 회원국 수는 한국을 포함하여 
34개국에 불과함(https://goo.gl/tG1Zvg).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당시 인도는 총 19개 농산물(품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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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duction, VOP)의 10%로 설정된, 이른바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의 한도 안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인도의 PSH 보조가 허용보조가 아닌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되어 현행

(current) AMS 산출에 포함될 경우 그 보조 규모는 각각 쌀과 밀 생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9)  

  <그림 2>은 농업협정 이행 첫 해인 1995년부터 인도가 WTO에 통보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까지 그 국내보조 이행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인도의 주요 국내보조 통보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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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5-2013년 국내보조 실적은 유통연도 기준으로  1998년(G/AG/N/IND/1), 2002년(G/AG/N/IND/2), 2011년
(G/AG/N/IND/7), 2014년(G/AG/N/IND/10), 2017년(G/AG/N/IND/11)에 인도가 WTO에 통보한 결과를 나타냄. 

자료: WTO(https://docs.wto.org/).

  인도가 허용보조로 통보하고 있는 PSH 보조는 단기에 수급 불균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

기 위한 곡물의 완충재고(buffer stock) 조치이다. 그에 대한 지출은 1995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3년 현재 14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인도의 작물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과 밀의 경우 가격지지보조의 규모, 곧 현행 AMS가 산출되어 제시되었는데, 

기준 AMS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품목 특정(product specific) AMS는 오직 시장가격보조(market price support)로만 
제시됨(Brink, 2014). 또한, 인도의 이행계획서의 화폐 단위는 루피(rupee)로 제시하였으나, 이행 기간에 국내보조 통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달러로 전환하여 하고 있음.

 9) 현행 AMS의 산출식은 농업협정 부속서 3에 명시된 대로, “AMS = (관리가격-고정 외부참조가격) × 대상 생산량”임. 
WTO 규범에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통 정부에 의해 설정된 수매가격을 말함. 
“고정 외부참조가격(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 FERP)”는 1986-88년 기준의 f.o.b. 단위가격(순수출국) 또는 
c.i.f. 단위가격(순수입국)을 나타냄. 이 두 가격의 차이가 AMS 지지가 되며, 여기에 “대상 생산량(eligible production)”을 
곱하면 보조 총액을 산출할 수 있음. “대상 생산량”은 정부의 수매 조치아래 가격지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물량을 지칭한
다. 회원국들은 정부가 수매한 실제 물량, 국내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수매하기로 명시된 물량, 또는 자가 소비량을 뺀 전체 
생산량 등 다르게 통보하고 있음.



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

국제기구 동향 ∙ 91

모두 최소 허용보조에 해당된다고 통보되었다. 

  쌀의 경우 1995-2006년에 현행 AMS는 모두 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에 관리가격 

또는 농가로부터 수매가격이 고정 외부참조가격(FERP) 또는 기준 세계가격보다 낮았음을 

뜻한다. 이후 현행 AMS는 양(+)으로 돌아서 2012년에 약 28억 달러까지 증대하였다가 2013

년에 약 2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그림 3>.

<그림 3>  인도의 쌀과 밀의 현행 AMS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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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쌀과 밀의 고정 외부참조가격(FERP)은 각각 톤당 262.5달러(3,520루피)와 264달러(3,540루피)임. 만약 인도가 달러
가 아니라 기준 AMS 산출시 사용했던 루피로 표기된 FERP을 사용했다면, 쌀과 밀의 현행 AMS는 1995년부터 모두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Narayanan 2014).

자료: WTO(https://docs.wto.org/).

  밀의 현행 AMS는 2011년에 약 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도에 음(-)으

로 통보되었다. 이는 정부의 밀 수매가격 또는 최저가격이 기준연도 기준의 세계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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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음을 뜻한다.

  1996년부터 인도는 현행 AMS 산출에서 정부가 실제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물량을 “대상 

생산량(eligible production)”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자국의 이행계획서(기준 AMS 산출)와 

1995년 통보 때 전체 생산량을 사용한 것과 다르다(Brink, 2014). 이와 관련, 2000년에 

한국의 소고기 분쟁(한국-소고기)에서 WTO 패널(Panel)은 정부가 설정한 수매가격이 실제

로 수매한 물량뿐만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생산량에 대해 그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전체 생산량을 대상 생산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WTO, 2000a). 실제로 미국과 EU는 현행 AMS 산출시 전체 생산량을 사용하고 있다(DTB 

Associates, 2014). 그러나 한국-소고기 분쟁에서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대상 생산량

이란 수매에 적합(fit)하거나 수매권(entitled)을 지닌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하기로 

사전에 공표한 최대 물량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WTO 2000b).

  대상 생산량을 수매 물량으로 국한한 인도의 AMS 산출방식은 비록 2002년에 그 방식의 

변화를 WTO에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쟁점이 될 수 있다. WT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에서 인도는 수매제도가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시행된다는 점과 수매가격이 

현행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의 자국 입장을 방어하고 있다.10) 

  끝으로, 인도의 보조 상한 초과 가능성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상이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ICTSD(2016)은 2000-15년에 관리가격과 세계가격의 격차 평균을 산출한 결과 인도의 쌀과 

밀이 음(-)의 값을 갖는다고 밝히고, PSH 제도아래 수매되는 물량의 비중도 쌀이 30%, 밀이 

27%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Brink(2014)와 DTB Associates(2014) 등은 인도의 PSH 

지출이 WTO의 보조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3.2. 영구적 해결책의 대안과 MC11의 협상 결과 

3.2.1. 영구적 해결책의 대안

  <표 2>은 WTO 규범아래 공공비축 제도의 규율 완화를 주장하는 개도 수입국(예: G33)과 

이에 반대하는 수출국 및 선진국 간의 기본 견해들을 정리한 것이다.

10) 이 밖에도 Hoda and Gulati(2007)은 유통 물량(marketable surplus)만이 관리가격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대상 물량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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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공비축 제도를 둘러싼 WTO 회원국들의 기본 견해 

찬성 측 주장 반대 측 주장

Ÿ 개도국에 식량안보 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닐 정도
로 중요함. 

Ÿ 무역을 왜곡시키는 조치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의 식량안보를 해칠 수 있음.

Ÿ 개도국의 경우 관리가격으로 수매하더라도 이를 
AMS 산출에서 예외로 간주함. 

Ÿ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를 예외로 하는 것은 공정한 
무역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음.

Ÿ 저소득 또는 자원 빈약 생산자들을 지원할 목적
의 공공비축은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음.

Ÿ 관리가격이 높게 설정되면 생산자의 생산결정을 왜곡
하여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이는 국제가격을 위축시킴.

Ÿ 개도국의 AMS 양허수준과 허용보조 수준은 선
진국에 견주어 상당히 낮아 정책 신축성이 취약함.

Ÿ 기존 규범에도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MC11를 대비하여 PSH 제도의 협상 방안을 담은 일부 회원국들의 제안서가 회람, 논의되

었다. 브라질, EU,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는 최빈개도국(LDC)의 PSH 제도와, 다른 개도국

의 경우 총 생산액(VOP)의 일정 비율(예: 10%)을 넘지 않는 수매 지출에 대해 현행 AMS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WTO 2017e). 위에서 소개한 대로 G33 개도

국 그룹은 브라질 등의 제안보다 더 폭 넓은 국가들과 품목 범위를 PSH 제도아래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러시아와 파라과이는 발리(Bali) 각료 결정문이 명시한 대로 평화조항을 따를 것을 제안하

면서, 비축된 물량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의 식량안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 안전장치(safeguard)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도 발리 각료 

결정문에 기반을 두되, LDC와 소규모 개도국의 새로운 PSH 조치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제시된 제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회원국들은 현행 AMS 산출에서 PSH 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방하였다. 결국 PSH 제도에 관한 어떤 공감대나 

합의 실마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MC11가 개최된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PSH 제도의 영구적인 해결책에 관한 WTO 안팎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름과 같다(Glaluber 2016).11)

11) 이 밖에도 Díaz-Bonilla(2017)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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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상한의 상향 조정 

장점: 개도국의 경우 기존 농업 생산가치의 10%에서 인상(예: 15%)하면 정책 신축성이 증가

단점: 특정 보조에 목표하는 것보다 정책 비효율 창출

  ② 고정 외부참조가격을 최근 연도 기준으로 갱신

장점: 태국 5% 쌀을 기준으로 1986-88년의 $226, 1996-98년의 $315, 2006-08년의 

$427가 되어 관리가격 또는 세계가격과 격차 축소

단점: 세계가격이 하락할 경우 엄청난 보조가 생산자에게 축적  

  ③ 고정 외부참조가격을 이동 또는 올림픽 평균으로 조정

장점과 단점: 위 ②와 비슷

  ④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격차 산출

장점: 큰 폭의 물가상승률이나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

단점: 많은 개도 회원국들이 이미 전환하여 통보 중

  ⑤ 대상 물량의 제한

장점: 가격지지 제도아래 수매 물량을 사전에 설정 

단점: 주곡의 가격탄성치가 낮아 소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더라도 가격효과가 크고 

이에 따라 생산결정의 왜곡 초래

  ⑥ 관리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

장점: 사전에 수매가격을 고시하여 적정 물량을 확보

단점: 수매가격이 최저가격으로 작동하여 시장가격이 떨어질 때 상당한 보조 효과를 발휘

  ⑦ 최빈개도국(LDC)의 경우 예외 적용

장점: 많은 LDC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제도를 시행 중이고 지역 수준에서 비상 

비축제도(regional emergency reserve stock scheme)를 운용하면 식량안보를 

더욱 확충 가능

단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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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전환기 조치인 평화조항을 영구적으로 적용

장점: 농업협정아래 소송으로부터 자유

단점: 해마다 WTO에 이행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협정아래 제소될 가능성

3.2.2. MC11의 협상 결과

  MC11에서 PSH 제도에 관한 회원국들의 진지한 협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할 

수 있다. 기존에 제출된 제안서들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미국이 

소규모 그룹 협상에서 PSH 제도에 관한 영구적 해결책에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의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농업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WTO 아제베도(Azevedo)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협상결과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회원국

들이 자기 탐구(soul searching)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다자 협상이란 

자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MC11이 결렬되었으나, PSH 제도에 관한 평화조항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그 영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결론과 시사점

  MC11은 그 유일한 위임사항인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PSH) 제도에 관한 합의를 이끌

어 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료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없이 결정문만 도출하고 

종료되어, 사실상 결렬된 회의로 평가할 수 있다(서진교 등 2018). 그나마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비위반 제소 등 일부 의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자 무역기구로서 WTO의 역할과 위상 지키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구도는 분야별 또는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그룹별 접근으로 

변모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 기조는 이미 2001년  DDA 출범 이후 16년 간 고착된 협상의 흐름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PSH 제도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결 양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MC11의 결렬 직후 인도 정부가 40개국이 참여하는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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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WTO가 선진국들에 의해 일방적이거나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

는 것을 경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의 측면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다자적 무역질서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명

헌, 2017). 곧 NAFTA나 한-미 FTA 협정의 개정 논의가 미국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다자체제보단 양자 FTA의 틀 속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개진해 나가고 

있다. 반대로, DDA 협상에서 미국은 개도국이 요구하는 개발(development) 관련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WTO의 이행 통보와 투명성, 분쟁해결기구의 개선, 국영무역 

사항 등 핵심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의제 중심의 의견을 제안 또는 개진해 왔다.

  결국 이번 MC11의 결과는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놓인 WTO 협상과 이해당사국 간 첨예한 

대립 및 실익 추구에서 초래된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협상 측면에

서는 개발(development)이란 DDA 명분 실현의 구체적인 수단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이다. 특히 인도와 중국 등 

거대 개도국들을 경계하는 미국 및 기타 선진국들의 강경한 대응은 개도국 특별우대 관련 

의제들에 대한 이들의 무관심이나 소극적 태도를 통해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결과를 반복해

서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19년에 개최될 다음 각료회의 때까지 협상의 전개 

방향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현상 유지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12) (https://goo.gl/BHaVFG).



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

국제기구 동향 ∙ 97

참고문헌 

고명현. 2017.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09. 아산정책연

구원. https://goo.gl/r2bm1f. (검색일: 2016.01.1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SDGs 국문번역 감수본. 2016년 1월 5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

회포럼. https://goo.gl/WB8pP1. (검색일: 2016.01.13.)

박지은. 2016.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37호. 국제무역연구원. 

https://goo.gl/GuwT7U. (검색일: 2016.01.20.)

서진교, 김종덕, 박지현, 김민성, 엄준현. 2018.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명현. 2013. “WTO TRIPS 협정상 비위반제소의 적용에 대한 검토.” 『안암법학』42: 247-278.

해양수산부. 2017. 세계무역기구, IUU어업, 과잉어획 등에 대한 수산 보조금 금지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계속에 합의. 보도자료 2017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

Brink, L. 2014. Support to Agriculture in India in 1995-2013 and the Rules of the WTO. 

IATRC Working Paper #14-01.(https://goo.gl/pPD1fA. (검색일: 2016.01.20.)

Díaz-Bonilla, E. 2017. Food Security Stocks and the WTO Legal Framework. In Bouët, A. 

and Laborder, D. (Eds.), Agriculture, Development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2000-2015.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Washington DC. 

https://goo.gl/ds2q6y. (검색일: 2016.01.18.)

DTB Associates. 2014. Agricultural Subsidies in Key Developing Countries: November 2014 

Update. https://goo.gl/o3BvWY. (검색일: 2016.01.17.)

FAO. 2008. Fisheries Management.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4 Suppl. 3. Rome. http://www.fao.org/3/a-i0318e.html. (검색일: 2016.01.17.)

Glauber, J. 2016. After Nairobi: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In ICTSD (Ed), 

Evaluating Nairobi: What Does the Outcome Mean for Trade in Food and Farm 

Goods? Geneva, Switzerland. https://goo.gl/qSU9sY. (검색일: 2016.01.20.)

Häberli, C. 2014. After Bali: WTO Rules Applying to Public Food Reserves. FAO Commodity 

and Trad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6. 

https://boris.unibe.ch/63056/1/a-i3820e.pdf. (검색일: 2016.01.17.)



98 ∙ 세계농업 2018. 2월호

Hoda, A. and Gulati, A. 2007.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https://goo.gl/t3Tkom. (검색일: 

2016.01.18.)

ICTSD. 2016.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Options for a Permanent 

Solution.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goo.gl/cjHoao. (검색일: 2016.01.19.)

Narayanan, S. 2014. “The National Food Security Act vis-a-vis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 49, No. 5, February 1, 2014. 

https://goo.gl/HoXGjV. (검색일: 2016.01.20.)

WTO. 2017a. Fisheries Subsides: Ministerial Decision of 13 December 2017. WT/MIN(17)/64. 

. 2017b.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5.

. 2017c. TRIPS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 WT/MIN(17)/66.

. 2017d. Work Program on Small Economies. WT/MIN(17)/63.

. 2017e. Proposal on Domestic Support,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d and Cotton from Brazil, European Union, Columbia, Peru and Uruguay. 

JOB/AG/99.

. 2008. Revised Draft Modai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4.

. 2000a.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Report 

of the Panel. WT/DS161/R.

. 2000b.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61/AB/R.

. 1998.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시아의 농업‧주스 

2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4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CTAD와 OECD 논의 동향 

5월
지구환경기금(GEF), 농식품 국제포럼(GFFA)

국제기구 논의 동향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 동향 

OECD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1)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O 2013년 통계연감 : 기아와 지속가능성 문제 

OECD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2) 

8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The World Bank)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12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 위험관리 분석 

201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국제기구 동향 HISTORY

국제기구 동향 ∙ 99

국제기구 동향 HISTORY



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3월
국제연합(UN)
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5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FPRI의 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의 기후변화보고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7월
UN환경계획(UNEP) ‧세계은행(The World Bank) ‧ UN식량농업기구(FAO)
UNEP의 세계 토지사용에 관한 평가

세계은행과 FAO의 도시농업 논의 동향

8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 글로벌 식량위기

9월
OECD ‧ FAO Outlook
OECD FAO 농업 전망 2014~2023

10월
OECD ‧ FAO 
2014년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11월
FAO
세계 식량안보의 진단

12월

FAO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 확립을 위한 비전

WTO
2014년 WTO/DDA 농업협상 동향

2015년

1월
OECD

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3월
World Bank ‧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4월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5월
세계물위원회(WWC)

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100 ∙ 세계농업 2018. 2월호

(계속)



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6월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
WTO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9월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12월
UN
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2016년

1월
WTO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
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4월
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
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6월
OECD
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
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8월
OECD
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9월
OECD
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

국제기구 동향 HISTORY

국제기구 동향 ∙ 101

(계속)



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0월
FAO

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11월
OECD

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12월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

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

2월
OECD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4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

5월
The World Bank

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6월
FAO

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

7월
EU

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8월
OECD

OECD보고서: 가축질병 관리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

9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0월
FAO

농업분야 자발적감축목표(INDC) 분석

11월 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

12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와 추이

2018년 1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102 ∙ 세계농업 2018. 2월호

(계속)



Part 4

국제 농업 정보

1. 미국 USDA, 2018년 농업법 및 입법 원칙 발표

2. EU수출업자, 무역협정 실질 활용도 낮아

3. 미국, 트럼프행정부 TPP 복귀 검토

4. EU 곡물생산자, 높은 비용 ·낮은 가격으로 타격

5. 네덜란드, 농업수익 가장 높아

6. 일본, 후쿠시마현 스마트농업 움직임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05

국제 농업 정보 (2018. 2)

미국 USDA, 2018년 농업법 및 입법 원칙 발표

 USDA, 2018년 농업법 및 입법 원칙 발표

 m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ficulture, 이하 USDA) 장관 Sonny Perdue는 

2018년 1월 24일 2018년 농업법 및 입법 원칙(Farm Bill and Legislative Principles 

for 2018)을 발표함.

 m Sonny Perdue는 30여개 주의 농촌지역을 방문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미국 의회

와 공유하기 위한 농업법 및 입법 원칙을 정리하였다고 발표함.

  유럽

* EU수출업자, 무역협정 실질 활용도 낮아

* EU 곡물생산자, 높은 비용 ·낮은 가격으로 타격

* 네덜란드, 농업수익 가장 높아

  아메리카

* 미국 USDA, 2018년 농업법 및 입법 원칙 발표

* 미국, 트럼프행정부 TPP 복귀 검토

  아시아

* 일본, 후쿠시마현 스마트농업 움직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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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칙은 의회에서 농업법 및 기타 법률 제정 시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USDA는 규제부담은 완화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

적이며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농업 생산 및 보존

 m 농민들에게 시장 왜곡이나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상조건에 따른 안정망을 제공함.

 m 농부들이 안정적인 생산 결정을 내리고 운영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농작물 

보험상품의 다양성과 변화를 장려함.

 m 젊은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의 농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와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

 m 자발적인 보존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고, 

보존이 필요한 토지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과 자연보호 

혜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m 건강하고 깨끗한 토양, 물, 공기 등 천연자원 개선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토양 보존프로그램을 지원함. 

 무역

 m 투자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촉진 프로그램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함.

 m 미국 농업법이 국제무역법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m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에서 USDA의 전문성을 강화함. 미국 농산물 무역 

동향과 외국 무역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국 무역파트너들과의 협상력

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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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영양 및 소비자서비스

 m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m 영양지원을 받는 개인 및 가족의 자립성, 복지,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을 

위한 경로로 지원함.

 m 식품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데이터공유, 혁신, 기술 현대화 등을 통해 사기 

및 오용 가능성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납세자 보호 및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m 장기적 고용안정 달성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 혁신을 장려하는 교육 및 

훈련, 사례관리 프로그램 설계를 장려함.

 m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완전성을 보장함.

 m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명확한 데이터로 측정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양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마케팅 및 규제프로그램

 m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식물 및 동물에 해로운 해충,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등을 

근절 및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도구 개발 및 파트너쉽을 강화함.

 m 국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고 동물질병을 예방을 위해 도구의 현대화, 모니터링, 비상사태 

대응 및 국경 보안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함. 

 m 유기 생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 생산물을 

확보하고, USDA 유기농 인증제의 완전성을 보호함.

 m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안전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USDA가 적절한 위치에서 규제부

담을 줄이면서 생산기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함.

 m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특수작물(specialty crop) 생산자를 육성하고 

시장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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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및 검사

 m 현대적인 도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고수준의 식품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식품관련 질병을 예방함.

 m 식품안전 및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보장하고, 육류, 가금류, 가공 

달걀제품 등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 또한 식품안전 책임에 대한 조정 및 명확성을 

개선함.

 m USDA는 특히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함.

 연구·교육 

 m 세계 식량 및 농업과학 발전을 이끄는 선두 국가로 이끌 수 있는 공공연구 의제에 집중함.

 m 산업별 영향평가 접근법을 개발하여 혁신, 기술 및 투자, 교육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 

우선순위를 조정함.

 m 연방정부와 민간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식품 및 농업과학 현대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투

자를 확대함. 

 m 점차 증가하는 식량 및 농업과학부문의 노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훈련, 인적자

원 개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둠.

 농촌 개발

 m 농촌 조직의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원함.

 m 미국 농촌지역의 공동체, 가정, 농장, 사업, 교육시설, 보건시설의 네트워크 확장 및 

강화 방안을 개발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

 m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 민간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함.

 m 프로그램, 파트너, 농촌지역의 더 큰 통합을 촉진하는 자원 및 도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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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자원과 환경

 m 미국의 산림자원을 데이터와 과학에 근거한 방법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함.

 m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적시적인 환경검토, 안정적인 수확관리, 화재관리, 서식지 보호 

등을 통해 소송 위험 및 규제 장벽을 완화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번영을 촉진함.

 m 사유림 보호를 위해 개인의 관리의무를 장려하는 도구 및 자원을 제공함.  

 경영관리

 m 행정부의 예산 목표를 반영하고 재정상 책임 있는 농업법을 제공함.

 m 규제부담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함.

 m USDA 내부 및 외부 IT솔루션 현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함.

 m USDA 소관의 재산과 시설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함.

 m USDA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도구 및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강화함.  

 m USDA는 농업 고유의 노동수요를 인식하고, USDA 부서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민들

이 법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노동정책 개발에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m 기존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신규농업인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의 가용성을 높이

고 강화함.

※자료: USDA(2018.01.24.).

EU수출업자, 무역협정 실질 활용도 낮아 

 EU 무역협정 활용도 낮아 

 m EU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재력은 약 840억 유로에 달하지만, 유럽과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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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역협정 활용도가 낮은 수준임.

 m EU수출국들은 2009년과 2013년간 약 720억 유로를 초과 지급한 반면, EU수입국들은 

120억 유로를 초과 지급함.  

 m 다음은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와 스웨덴무역위원회(Swedish National Board of Trade)가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결과로, 

EU 무역협정을 관련 모든 당사국들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 EU의 수출업자들이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가장 낮게 활용하는 수출

국은 스위스(무역협정 미활용 선호하는 그룹의 약 30%), 한국(17%), 모로코

(10%), 터키(8%), 이집트(8%), 멕시코(7%), 튀니지(7%)임.

- 반면 EU로의 수출기회가 가장 많은 수출기업들이 속한 국가는 스위스(29%), 터

키(28%), 한국(16%), 멕시코(13%)임. 

 m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체결한 무역협정들의 일부 잠재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또한 각국 기업들은 무역협정에 따른 대부분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음

을 볼 수 있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Stefano Inama는 “EU 수출업자들의 약 67%가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수출하며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 또한 스웨덴무역위원회의 Jonas Kasteng은 “EU의 수입업자들은 무역협정을 훨

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인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약 90%가 

무역협정을 활용한다”라고 덧붙임.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

 m 연구보고서는 국경 관련 무역협정 이행이 무역협정 자체의 실질적인 조항보다 더 복잡

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행정적 요건을 준수해야함. 만약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를 지불하여야 함.

 m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Stefano Inama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FTA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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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preferential tariffs)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관세 인하의 요건으

로서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행정규정이 복잡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관련 문제를 

제기함. 

※ 자료: IEG Policy(2018.01.31.).

미국, 트럼프 행정부 TPP 복귀 검토

 m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미국 

C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11개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TPP를 재검토하겠다며 TPP 복

귀 가능성을 언급함. 이는 재협상을 조건으로 미국의 TPP복귀를 시사함. 

 m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취임하지마자 그동안 협상을 해왔던 TPP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던 

것을 뒤로 하고 최근 TPP 복귀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

포르, 베트남 등은 미국 탈퇴 이후에도 TPP 협정안의 틀을 유지하기로 하고, 명

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함.

 m 일본 정부는 미국의 TPP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재교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 미국이 재교섭을 요구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m TPP 담당 장관인 모테시 도시미츠(茂木敏充)는 미국의 TPP 복귀 의사를 확인한 것은 

환영하며, 이는 11개국에 의한 TPP 합의 영향이 컸다고 언급함. 반면 코우노 타로우(河

野太郎外) 장관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의원장 등은 협정 수정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m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 간의 교섭이 바람직하다”라고 양국 간 자유무

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실제로 TPP 복귀를 단행할지는 두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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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일본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TPP 복귀와 함께 재교섭을 요구할 경우 완전히 다른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으로 과연 TPP 11개국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임.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8.01.27.).

EU 곡물생산자, 높은 비용·낮은 시장가격으로 타격

 EU 곡물생산자, 높은 비용 · 낮은 시장가격으로 타격

 m EU 곡물(cereal) 및 유지작물(oilseeds) 생산자들은 기상이변, 낮은 시장가격, 높은 

생산비용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 이에 EU 농업기업협회(Copa and Cogeca)가 새로운 

수치를 발표하였음. 

 m 농업상부협회(farm umbrella association)에 따르면, EU 곡물재배면적은 대체로 안

정적이지만 생산량은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m 곡물작업반(Cereals Working Party) 의장(Max Schulm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2018년 곡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4% 감소한 5,490만 헥타르로 예상되며, 생

산량 또한 2% 감소할 것임. 

- 그러나 유럽 전역의 생산자들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심각한 가뭄과 북유럽 일

부지역의 홍수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전망 수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공급량이 6년 연속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아래로 하락하였음.

- 이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비료 수입관세(duties on fertilizer imports)

를 철폐하여야 함. 

 세계 곡물 및 수요 전망 

 m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곡물 공급 및 수요

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밀 재고 및 옥수수 생산량에서 예상보다 더 큰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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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바 세계 곡물 저장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

급함. 

- 2018년 세계 곡물 재고수준이 역대 최고인 7억 3,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됨. 이는 소비를 초과하는 곡물 생산량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3,600만 톤의 증

가를 보여줌.

 m 또한 EU농업기업협회(Copa and Cogeca) 유지작물작업반 의장(Mike Hambly)에 

따르면, EU 유지작물 재배지역은 0.2% 감소한 1,178만 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대규모의 세계 공급과 재고량으로 인해 시장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 

- Mike Hmably는 EU집행위원회에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수입에 대한 상계관

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음.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수출 관련 논의

m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바이오디젤위원회(European Biodiesel Board)에 의해 제기된 

불만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생산자에게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관련 조사는 EU에 수출하는 아르헨티나 생산자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으며 부

당한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아르헨티나는 2016년 10월 WTO 소송건에서 승소하여, 2017년 9월, EU가 바

이오디젤 가격을 22%-25.7%에서 4.5%-8.1%로 낮추도록 하였음. 

- 아르헨티나는 EU의 관세 인하 이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럽에 

60만 톤의 바이오디젤을 수송한 것으로 추정됨. 

 단백질작물 

 m Mike Hmably는 단백질작물(protein crops)식 재배면적은 110만 헥타르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생태보호구역(Ecological focus Areas, EFA)에 대한 식물보호

제(plant protection product) 제한을 고려할 때 일부 국가에서는 0.4%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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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유지작물 작업반의 부의장은 EU집행위원회의 EU 단백질작물 전략에 관한 보고서 발간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생물다양성, 토질개선 측면에서 

단백질작물 재배의 환경적인 잠재적 이점을 강조하였음.

- EU전략은 국내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종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

로 생산하는 브라질과 같은 외부 공급국들로부터 동물사료 수입에 대한 EU의 의

존도를 줄임으로써 ‘단백질 부족(protein defic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m 2018년 2월 19일 개최예정인 농수산협의회(Agriculture and Fisheries Council) 

회의에서 EU회원국들은 처음으로 전략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자료: IEG Policy(2018.02.07.).

네덜란드, 농업수익 가장 높아

 m 네덜란드 농업인들의 2017년 기준 평균소득은 약 5만 7,000유로임. 이는 EU회원국들

의 평균 농업소득보다 거의 4배 높은 수치임.

 m 네덜란드의 기록적인 농업인 평균 농업소득은 5만 6,963유로로 EU회원국의 상위 5개

국 보다 훨씬 높은 소득임.

- 덴마크는 4만 285유로, 영국은 3만 5,353유로, 벨기에는 3만 4,969유로, 프랑

스는 3만 2,209유로임.

- 네덜란드의 농업소득은 전년 소득인 4만 6,360유로 대비 23% 증가한 수치임.  

2016년도에도 네덜란드의 농업소득은 벨기에(3만 1,384유로), 스페인(3만 

1,578유로), 영국(2만 9,762유로), 프랑스(2만 9,143유로)보다 높은 수치를 기

록함. 

 m EU 초기회원국인 EU-15개국의 농업수입은 평균 2만 4,374유로로 대게 2004년 이후 

가입한 13개 회원국들의 평균 농업수입 6,079유로 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포르투갈은 1만 521유로로 EU-15개국과 EU-13개국 사이에서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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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할 만한 수치를 나타냄

- 농업인 1인당 연간 최저 농업소득은 루마니아가 4,000유로, 슬로베니아가 4,752 

유로, 크로아티아가 5,547유로임. 

 m 2018년 1월 EU집행위원회의 농업이사회(Agriculture Directorate)에서 최신 데이터

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4-2020년간 EU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사회, 경제 

및 환경 통계를 다루는  공동농업정책 현황 지표의 일부임. 

- 소득 수준은 ‘실질 농업 요소 소득(real agricultural factor income)' 지표를 

통해 측정되며, 소득 수준은 농민들의 시장 수입, 공공 보조금, 투입 비용 및 세

금을 결합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소득을 정정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28개국의 농업부문에서 창출된 전체 수입액은 

2017년 1,590억 유로에 달하였음. 

- 평균 소득은 전체 수입액을 국가별 ‘연간 노동 단위(annual work units, 

AWUs)’ (즉, 농업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됨.

 m 유럽통계청(EUROSTAT) 수치를 근거로 이전에 IEG Policy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EU 농업소득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한 2005년 이래로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평균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반면 농업부문의 총 수익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임.

- 유럽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조약에 포함된 다섯 가지 공식적인 목표 중 하나는 

‘농업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생활수준 보장임.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개인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 

- ‘공정한 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활동으로부

터 창출되는 수입데이터는 해당 목표의 진전 사항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 

※ 자료: IEG Policy(2018.02.05.).



116 ∙ 세계농업 2018. 2월호

일본, 후쿠시마현 스마트농업 움직임

 m 일본 후쿠시마현 하마토오리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영농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임. 

 m 후쿠시마현은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농업부흥계획으로 스마트농업을 내세우며 

‘메가팜’’ 육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로봇 또는 농기계를 활용하여  100헥타르 규모의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며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m 후쿠시마현의 주요 농산물인 쌀은 원자력발전사업 이후 이농가속화와 낮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후쿠시마현에서 재배되는 쌀 가격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임.

 m 이에 후쿠시마현은 농가 비용절감과 수확량 확대를 실현하는 대규모 경영 육성을 계획함. 

- 남 소마시(南相馬市)에서 벼를 재배하는 타카(高)라이스센터는 사고 이후 재배를 

중단했다가 2015년부터 재개하였음. 

- 그러나 주변 농가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관리해야하는 논이 증가하여 생산성 저

하되었음. 이에 ICT에 따른 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인터넷 지도에 논을 등록하고 거름이나 제초 등의 작업내용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작업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업원들과 공유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고기능 컴바인을 도입하여 치밀한 생육관리를 통해 수확량과 품질을 확대할 계

획임.

 m 이 뿐만 아니라 수위를 측정하는 물관리시스템 도입, 드론을 활용한 공중촬영으로 생육

현황 파악 등 수확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m 후쿠시마현 나미에(浪江) 마을에서는 1월 열린 선진농업기술체험 박람회를 개최함. 인

공지능을 활용한 꽃을 따는 로봇, 딸기의 숙성도를 파악하여 수확하는 로봇 등이 선보

임. 각 지역의 농업인, 기업 등 약 170명이 참석하며 조용했던 마을이 활기를 되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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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후쿠시마현의 피해지역에서는 피난지시해제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았으

며,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함. 후쿠

시마현의 농업산출액은 사고 이전 2,330억 엔에서 사고 이후 1,851억 엔으로 약 80% 

감소함.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2,077억 엔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사고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함. 

 m 이러한 가운데 하마 토오리지역의 15개 마을을 로봇분야 등 선진기술의 연구거점으로 

만들어 ‘혁신·비용’을 모토로 경제부흥을 계획하고 있음. 

- 이농이 진행되고 담당자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ICT를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실

현하는 스마트농업을 추진함.

- 또한 자동운전 트랙터, 제초로봇 등을 도입하는 연구개발, 대규모 경작지에 선진

기술을 활용한 시설재배나 비용절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경영효율화를 실행

할 계획임.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8.02.06.).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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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8. 2)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 냉동식품 동향

▪일본 냉동식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냉동식품 일본 국내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상승한 155만 4,265톤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함.

▪업소용 냉동식품은 전년대비 101.6% 상승한 91만 7,652톤으로 1년 만에 증가

하였으며, 가정용 냉동식품은 전년대비 103.2% 상승한 63만 6,613톤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1)

  유럽

* 영국 육류 대용식품시장 

* 프랑스, 수입산 과일 수요 증가

  아메리카

* 미국, 2018년 식품시장 트렌드 

  아시아

* 일본, 냉동식품 동향 

* 태국, 반려동물용품시장 

* 일본, 스페인산 마늘 수입 급증

  오세아니아

* 호주, 새롭게 바뀐 식품원산지 표시 라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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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냉동식품은 '음식의 외부화'라는 큰 흐름과 서비스산업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냉동식품협회는 2017년 국내 냉동식품 생산량이 2016년보다 3% 높은 160만 

톤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음.

- 또한 이토 시게루 회장은 "국내 생산체제의 증강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돼 2018

년에도 2017년과 같은 확대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일본 냉동식품협회는 2017년 목표로 '냉동식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설정한 

바 있음. 

- 식품업체들이 전문분야에 새로운 제조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TV 광고 등 프로

모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성공하였으며 냉동식품 시

장 확대를 견인할 수 있었음.

▪일본 냉동식품시장은 최근 2년 간 '도시락용에서 식탁용으로' 크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품업체가 증가함.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냉동식품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

하고 있던 도시락 반찬용부문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됨.

▪이에 냉동식품 매장도 도시락 반찬용 식품에서 식탁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

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유통관계자는 특히 냉동볶음밥이나 파스타시장의 성장이 눈에 띄며, 냉동 튀김류는 

도시락 반찬용의 작은 사이즈보다 식탁에 내놓는 큰 사이즈가 인기라고 말함.

▪‘피에트로’사는 파스타 소스 관련 매출을 2020년 3분기까지 현재의 2.5배인 10억 

엔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제품 냉동 파스타 앤 소스 세트인 '요리사의 휴일'을 출시함. 

▪'요리사의 휴일'은 약 1,000엔 고가격으로 유통채널도 피에트로숍과 백화점으로만 

한정해 판매하는 등 고급화전략을 내세움. 

▪조리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고령자 등에 의한 냉동식품의 수요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냉동식품제조업체들은 신제품 개발 및 판매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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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아지노모토’ 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1일부터 가정용 냉동식품의 신제품 8종과 

리뉴얼 제품 7종을 발매할 예정임. 

- 신제품 중 '밤 아홉시에 혼술' 시리즈 6종은 2월 25일부터 전국 출시 예정임.

-일본성인 인구의 약 35%가 주 1회 이상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절반이 일명 '혼술', 혼자 술을 마신다고 함. 이에 '혼술' 트렌드에 부응하

는 제품을 개발함. 

▪과거 1964년 개최된 도쿄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다양한 냉동식품이 활용되었음. 

- 그 이후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의 냉동식품 활용이 급속히 확대됨.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높은 냉동식품 수요가 예상되는 바, 일본 냉동식품

의 우수성을 널리 전하고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마루하니 치로' 등 냉동식품 판매 대기업은 주요 품목의 생산

라인에 대한 완전자동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가동시간의 확대로 대량 수요에도 부응

할 수 있게 될 전망임.

▪한편 냉동식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냉동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전하기 위해 냉동식

품 공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제인증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 기준을 개정·시행함. 

▪또한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강습회를 실시, 2018년에는 제도화 

예정인 HACCP에 관한 강습회도 계획되어 있음.

▪기타 공장에서는 '염화불화탄소에서 자연냉매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환경 대책에

도 충실히 임하고 있음. 

- 또한 제도적으로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HACCP에 의한 위생관리의 

제도화, 식품 용기 포장의 규제 재검토 등도 결정되어 있음.

▪일본의 한국산 냉동식품 수입은 많지 않지만, 최근 치즈닭갈비로 다시금 한국 음식이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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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식품업체들도 김치볶음밥, 비빔밥과 같은 한국식 한 끼 식사용 냉동식

품으로 일본시장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일본은 주로 중국, 태국 등에서 냉동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부터는 

적지만 냉동 만두를 수입하는 상황임.

▪처음부터 대규모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아닌, 도쿄 신오쿠보 등 

한류열풍의 중심지에서 소규모로 소개해 나가는 방향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1.26.).

 □ 태국, 반려동물용품시장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태국 내 반려동물용품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로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4.4%성장한 약 26억 바트(약 8,286만 달러)를 

기록함.

▪2022년 태국의 반려동물용품 시장 규모는 약 37억 바트(약 1억 1,791만 달러)에 

이를 전망임.

▪특히 반려동물용 건강관리용품, 반려동물용 옷과 장신구류, 캣리터 용품 등의 성장률

이 높게 나타남.

▪건강관리용품은 2017년 2억 690만 바트(약 650만 달러)의 판매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영유아 등 사람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벼룩 및 진드기 관리용품의 판매비중이 

건강관리용품의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잘 꾸며진 반려동물과의 외출이 사회적 과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반려동물용 액세

서리 및 미용용품 판매가 전년대비 15% 증가함.

▪반려동물인 고양이 수가 증가하면서 고양이 배설용품(캣 리터)의 판매도 증가함. 

- 2017년 해당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약 71.7% 성장한 약 3억 3,360만 바트

(1,046만 달러)를 기록함.

▪반려동물을 친구 혹은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고 대하는 ‘Pet humanization’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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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반려동물의 행복과 웰빙이 중시되면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태국 내 1인 가구나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 및 출산연

령이 늦어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용품 구매가 증가함.

▪태국 기업정보 조회사이트인 ‘Corpus’에 따르면 태국에는 약 350개의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반려동물용품 판매경로는 대형마트, 슈퍼마켓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소매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최근에는 주요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려동물용품만을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생겨나는 추세임.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위주로 입점해 있는 Tops·Gourmet Market 등 태국 프리미

엄 슈퍼마켓과, Foodland·MaxValu 등 일본계 슈퍼마켓, Tesco Lotus·Big C 등 

대형 마트에서 주로 반려동물용 사료·간식·위생용품 등을 취급함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 중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용품의 판매가 전년대비 

약 43% 증가했으며, 현대인의 바쁜 생활패턴에 따라 온라인구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함. 

▪태국의 가축 등 동물용 사료와 관련한 대한국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개나 

고양이 사료 수입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태국 반려동물용품시장은 1인 가구, 무자녀, 소득 증가,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임. 

▪또한 최근에는 반려동물용품 외에 호텔, 병원, 스파, 미용 등 서비스분야도 성장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인 펫코노미(Petconomy) 전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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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페인산 마늘 수입 급증

▪스페인산 마늘 수입이 5년간 약 40배 증가함. 

▪일본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마늘 총수입량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은 

2만 916톤으로 과거 5년간 수입 중 가장 많은 수입량임. 

- 그 중 중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스페인산은 1,335톤으로 약 6%를 차지하

였음. 그러나 스페인산 마늘 수입량은 5년 사이에 약 40배로 대폭 증가함.

▪일본에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은 주로 가공용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가정에서 ‘감바스 알 아히요’ 등 마늘을 이용한 스페인 

볶음요리를 만드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스페인산 마늘의 소매 수요도 증가했다고 함.

▪일본 내 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스페인산 마늘의 판로가 

소매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함. 

- 스페인산 마늘은 식품안전기준이 엄격한 유럽연합국(EU)에서 생산된 점으로 안

전성을 강조하며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도쿄도 내의 한 슈퍼마켓에서 스페인산 마늘은 일본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며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이 증가함.

▪한편 최근 한국산 흑마늘은 상품성과 우수한 기능성을 인증 받아 드럭스토어를 중심

으로 일본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함. 

-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수요에 맞게 건강기능성 등 강점을 부각시킨다면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2.19.).

 □ 호주, 새롭게 바뀐 식품원산지 표시 라벨 

▪호주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

▪특히 2015년 수입산 냉동베리로 전염된 A형 간염으로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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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산지 라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 1일부터 새

롭게 바뀐 원산지 표시 규정이 시행됨.

▪호주 정부는 소비자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새로운 식품원산지 표시 라벨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2018년 7월 1일 이후 포장된 식품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소매점(reail sale)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해당됨. 

-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포함되며 레스토랑, 카페, 

포장음식점, 학교, 케이터링(catering)업체, 병원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은 제외됨.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서도 우선식품군(Priority Foods)과 비우선식품군

(Non-Priority Foods)이 분류되며 라벨 표기사항이 다름.

▪우선식품군은 소비자들이 원산지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군으로 호주에

서 생산된 현지식품은 반드시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캥거루 

로고(logo), 성분비율의 바 차트(Bar Chart), 관련 설명문구(Explanatory Text)를 

표기상자에 표기되어야 함. 

- 또한 수입식품은 'Grown in Korea' 또는 'Product of Korea'와 같은 설명이 

표기상자에 표기되어야 함.

▪비우선식품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정보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식품군으로 

국내산식품과 수입식품 모두 박스 또는 로고 없이 설명만 표기하면 됨. 

- 비우선 식품군은 소금·허브와 같은 시즈닝류, 비스킷, 스낵류, 생수,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차, 커피, 주류 등이 포함됨.

▪식품 전체 또는 일부 성분이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된 식품의 경우에만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인 캥거루 로고를 표시함. 모든 성분이 호주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경우 캥거루 로고, 노란색으로 채워진 바 차트와 함께 'Grown in Australia' 또는 

'Product of Australia'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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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아래의 바 차트에 호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된 성분의 비율이 노란색으로 

숫자와 함께 설명됨. 

- 캥거루 로고 없이 바 차트만 표시하는 라벨은 호주에서 제조(Made)됐다고 볼 

수 없고 포장(Packed)만 됐거나, 외국에서 호주로 수입됐으나 호주에서 재배되

거나 생산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임.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주요 용어는 크게 4가지로 재배(Grown), 생산(Product), 

제조(Made), 포장(Packed)으로 구분함. 

▪‘Grown in’은 주로 사과, 설탕, 견과류 등과 같은 신선식품에 사용되며, 식품이 해당 

국가에서 자라거나 모든 주요 성분이 한 국가에서 재배되고 전체 가공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처리된 식품을 'Grown in Australia, Grown in France' 등으로 표기함.

▪모든 주요 성분이 해당 국가로부터 생산되고 전체 가공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처리된 

식품은 'Product of Australia, Product of Mexio' 등으로 표기함.

▪최종 식품이 본래의 성질과 다르게 변형된 경우 마지막 단계의 실직적 변형이 이루어

진 국가를 제조국으로 간주함. 

- 예를 들어 수입된 성분과 우유로 호주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만든 경우 호주산으

로 취급되어 'Made in Australia from X%'로 캥거루 로고, 바 차트와 함께 설

명을 표기란에 표기해야 함. 

- 수입된 모짜렐라 치즈를 잘라서 재포장 경우에는 호주산이라고 표기할 수 없음.

▪‘Packed in’은 실질적 변형 없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수입된 재료로 포장된 국가를 

나타냄. 

- 호주산 식품이 가공, 포장을 위해 해외로 수출됐다가 완제품으로 다시 호주로 수입된 경

우 호주산이라는 표기와 함께 외국에서 포장되었다는 설명을 표기함. 

- 예를 들어, 호주산 견과류, 새우가 외국으로 수출되어 도정·껍질 제거 등의 과정

을 거쳐 다시 호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를 호주로 표기함.

▪호주에서는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10가지 식품 성분이 주원료, 첨가제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제품 포장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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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함. 

- 어린이 20명 중 1명, 성인 50명 중 1명이 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병을 보유함.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에

서는 2017년 5월 27일부터 1개 성분을 더 추가하여 총 10가지 식품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계란(eggs), 깨(sesame seeds), 

밀(wheat), 생선(fish), 갑각류(shellfish), 콩(soy), 루핀콩(lupin)이 해당됨.

▪해당 식품이 패키지로 포장되지 않거나 라벨을 표기할 수 없을 경우(음식점, 배달 

식품 등)에는 구매자가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수확, 보존, 가공 단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traces 

of‘라는 설명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음.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소량 또는 첨가제로 포함된 경우에도 호주로의 식품수출

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업체 C사가 호주로 수출한 쌈장이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전 제품이 리콜 조치된 경우가 있음.

▪호주 식품기준청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의 필수항목을 정해 규제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라 12가지 항목이 식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함.

▪영양성분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

소비자가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1회분 섭취량과 100g

(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

▪주요 성분 함량(Percentage labelling)

소비자들이 유사식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 성분의 함량을 반드시 비율(%)로 표시

▪제품 명칭(Food identification)

제품명, 호주 소재 식품유통사의 주소, 식품의 주요 성분을 근거로 명시함. 제품명이 딸기 

요거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딸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면 딸기향이 첨가됐다면 딸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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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wberry-flavoured)으로 표기해야 함.

▪주의사항: 알레르기 정보(Information for people with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s)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10개 원료(땅콩, 견과류, 우유, 계란, 깨, 밀, 생선, 

갑각류, 콩, 루핀콩)가 극히 소량이라도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함. 

- 이 외에도 아황산염(Sulphites)이 kg당 10mg이상 들어가 있고 씨리얼 제품에 

글루틴(밀, 오트, 보리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Date marking)

건강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use-by-date’ 이내 섭취할 수 있도록 함. ‘Best before 

date’을 표기하는 경우는 식품이 손상되지 않는 한 표기일이 지나도 섭취는 가능하나 가능

한 빠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권유함.

▪주요 원료(Ingredient list)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나열함.

▪정확한 라벨(Label must tell the truth)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라벨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제조사는 확실한 용량을 

라벨에 명시함.

▪식품 첨가제(Food Additives)

식품 첨가제는 호주 기준청에 공지돼있는 리스트를 참고해 thickener(1442)와 같이 첨가

제명과 번호를 표시

▪사용 및 저장방법(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유통기한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을 명확히 라벨에 명시를 해야 함

▪명료한 표기(Legibility requirement)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고 배경과 대비해 읽기 쉽도록 표시함.

▪원산지(Contry of origin)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식품 영양 및 건강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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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및 건강정보(Nutirition and health claims)

영양정보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안내로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표기함.

▪식품 관련 국내 기업에서는 호주 수출 시 식품원산지 표시 및 라벨링 규정을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호주에서 지정한 10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식품 수출 시, 반드시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함.

▪현지 아시안 인구를 중심으로 메인 시장에서도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짐

에 따라 철저한 라벨링을 통해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1.26.).

 2. 아메리카

 □ 미국, 2018년 식품시장 트렌드 

▪2018년 미국 식품시장 주요 키워드는 채식(Plant-Based Food)으로 비건 열풍이 

불고 있음.

▪비건(Vegan)은 완전채식주의자의 식습관과 생활방식을 의미하며, 비건 소비자들은 

유제품과 달걀류를 포함한 동물성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실크나 가죽 등과 같은 동물

로부터 얻은 원료의 제품도 사용하지 않음. 

▪최근 비건 식품이나 제품들이 비건이 아닌 넌비건(non-vegan) 소비자들에게까지 

건강하고 윤리적이며 품질도 좋다고 인식되며 인기를 끌고 있음. 

▪신기술 결합으로 동물성식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채식주의 제품들이 늘어날 전망임. 

2018년도 미국 기업들은 기존 시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채식주의 식품을 

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기술을 접목한 육즙이 흘러나오는(bleeding) 채식 

패티, 토마토로 만든 참치회 등 넌비건 소비자도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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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들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임.

▪비건 소비자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체 유제품들도 새롭게 출시될 예정으

로 필리 너트(pili nuts), 완두콩, 바나나, 마카다미아, 피칸 등으로 만든 우유와 요거

트가 개발됨. 

▪넌비건 소비자들도 기존 제품들과의 차이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맛이 좋고 유제품

이 함유되지 않은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브리오슈, 크림브륄레 등도 출시될 예정임.

▪최근 몇 년 간 요식업계에서 식용 꽃의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결과, 꽃과 

허브의 향이 어우러진 음료와 스낵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미묘한 단맛과 신선한 향이 조합을 이루는 '플로럴 향미(floral flavor)'가 식품

업계에서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함. 

▪각종 '장미'를 이용한 식품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라벤더 라떼·히

비스커스 티 등이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엘더플라워는 칵테일과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가장 각광받는 식용 꽃으로 떠오르고 있음.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력 증가하며 새로운 소비 패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음. 밀레니

얼 세대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소비를 하는 특성을 보이며 원재료부터 소매점 유통

단계까지 식품 제조와 가공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고자 함. 

▪특히 식품 라벨링은 “자세할수록 좋다(More is More)”는 입장을 보이며, 식품에 

대한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음.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식품에 대한 경각심 증가로, 더 많은 소비자가 ‘Non-

GMO’ 인증마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고 있음.

▪점차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이 공정거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Free Trade certification), 

제품 생산이 환경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responsible production), 그리

고 제품 생산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animal welfare standards) 

등을 확인하고 있음.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파우더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조리가 간편하고 휴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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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 용이해 밀레니얼 세대에게 각광을 받는 파우더 제형의 라떼, 스무디, 에너지

바, 제빵, 수프 등이 더욱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임.

▪마차·마카루트·카카오 등 커피를 대체하는 에너지 드링크 제조용 파우더 제품이 다양

하게 출시될 것이며, 스피룰리나·케일·허브 등의 녹황 채소 스무디 파우더 또한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으로 전망됨.

▪프로틴 파우더 제조사들 또한 제품 기능을 기존의 보디빌딩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피부와 머릿결 개선 기능까지 더하는 등 더욱 다양한 영양성분을 추가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추세임.

▪강황 파우더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Ayurvedic medicine)에서 사용되는 향료 파우

더와 같은 이국적인 향미의 파우더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음.

▪온라인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식품 전자상거래시장은 빠르게 확장되고, 

현재 약 25%의 성인이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신세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구매력 증가로 온라

인 식품 구매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임.

▪각종 온라인 구독 서비스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로도 손쉽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더 많은 미국 식품판매 기업들이 효과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고유한 문화와 지역성을 나타내는 이국적인 음식이 주목을 받고 있음. 지역 고유성을 

강조한 독특한 중동 음식이 미국의 여러 레스토랑과 식재료 코너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강황·해리사(harissa)·카르다몸(cardamom)·자타르(za'atar) 등의 향료와 훔무

스(hummus)·pita(피타)·팔라펠(falael) 등의 요리는 2017년에 이어 더욱 인기

를 끌게 될 전망임.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은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규제에 의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함.

- 제품 포장뿐만 아니라 영양분석표 등에 제품이 유기농 성분이 들어 있다는 주장

을 할 경우 USDA의 문구 허용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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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과 설명 등에 표기할 수 있는 유기농 관련 문구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① '100 percent organic', ② 'Organic', ③ 'Made with 

Organic __', ④ 개별 유기농 성분 표시), 각 문구사용에 대한 USDA의 규정을 준수

해야 함. 자세한 유기농 라벨링 규정 내용은 아래 USDA 웹사이트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ams.usda.gov/grades-standards/organic-labeling-standards)

▪제품 구성원료 중 최소 95% 이상의 원료가 3년 이상 동안 합성비료, 방사선처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공된 경우에 한해 USDA에서는 해당 제품에 

‘USDA Organic Seal’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함. 'USDA Organic Seal'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organic/organic-seal)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으로 인해 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출입 시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 라벨 부착이 가능함. '한·미 유기가공

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sa.jsp)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FFDCA법률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해 GMO 식품이 전반적으로 안전

한 식품으로 분류되어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요구하지 않음.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FIFRA법률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의해 유기물 살충제를 

규제하고 있어, 농작물이 자체적으로 ‘Bt toxin’을 보유해 스스로 해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경우, 개발자는 해당 독소가 환경과 사람에게 무해함을 

입증해야 함. 

▪2007년에 설립된 ‘Non-GMO Project’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Non-GMO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증된 제품에는 ‘Non-GMO’ 인증마크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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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

 □ 영국 육류 대용식품시장 

▪'한 가지 고기와 두 가지 야채 원칙(meat and two veg principle)'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전통적인 식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 

▪시장조사기관 ‘YouGov’가 2017년 5월 발간한 육류에 관한 영국인들의 인식 조사 

보고서(Meat and Poultry 2017)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식단에서 

육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고 응답함.

▪또한 리서치그룹 ‘Mintel’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류 섭취가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인식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월간 비채식주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8%가 육류 소비를 줄였다고 답함. 

- 그 이유로 “지나친 육류 섭취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 “체중관리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조사됨.

▪이러한 인식변화는 실제 소비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Mintel의 동일 조사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내 영국 성인의 50%가 육류대용식품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영국 내 채식주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있음. 가디언지에 따르면, 과거 흑백논리로 채식

주의자 여부를 가리던 사회적 인식 또한 변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로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 플렉시테

리언이란, 무조건 채식주의 식단만을 고수하기보다 경우에 따라 고기를 먹기도 하는 

채식주의자를 의미임.

▪채식주의의 개념이 다양해지면서 영국 내 이러한 '반(半)채식주의자'가 늘고 있음. 

▪Mintel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인의 35%은 반채식주의자(semi-

vegetarian)라고 응답함.

(1) 베지테리언(Vege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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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 야채, 과일, 버섯, 효모 등 비(非)동물성식품으로 구

성된 식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임.

(2) 비건(Vegan)

동물성식품뿐만 아니라, 치즈, 계란, 우유, 꿀 등 동물을 이용해 얻어지는 모든 

식품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사람임. 아미노산 섭취를 위해 계란은 먹는 비건

(Veggan)도 있음.

(3) 플렉시테리언(Frexitarian)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임. 예를 들어, 플렉시테리언은 주 1회 육

식허용, 식당에서만 육식허용 등 구체적인 실천목표가 있음. 

(4) 페스카테리언(Pescatarian)

생선은 먹는 채식주의자. 또는 생선과 닭고기 등 흰 고기는 먹는 반면, 소고기 

등 붉은 고기는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임. 가디언지에 따르면 같은 양을 생산하

기 위해서 붉은 고기는 흰 고기에 비해 토지는 28배, 물은 11배 더 사용되며, 

온실가스는 5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5) 페간(Pegan)

팔리오비건(Paleo-vegan)이라고도 하며, 75%의 비건 식단에 25%의 동물성단

백질 및 고품질 지방을 추가해 섭취하는 사람임. 채식 및 육식의 장점만 고른 

식단으로 영양이 풍부함.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영국 내 플렉시테리언니즘(Flexitarianism)과 같은 현상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 육류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개인의 노력으로부터 기인함. 

▪가디언지 또한 인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가축의 대량생산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

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육류

소비의 최소화와 및 다양한 범주의 채식주의자 등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가디언지는 기후 변화와 개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육류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죄악세(sin tax)가 육류에 도입될 수 있다고 보도함. 

- 죄악세란 담배세, 설탕세와 같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특정 대상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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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 기반을 둔 비영리기관 FAIRR(Farm Animal Investment Risk and Return)

에 따르면 육류세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행방안의 하나로써 이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각국의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다만,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축산업 기술이 발달하거나 현재 초기단계인 육류대용식

품 시장이 성장한다면, 육류세 도입의 필요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국가의료시스템인 NHS(National Healthcare Service)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

국에는 120만 명에 달하는 채식주의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함. 

- 그러나 채식주의 식단만을 고집하는 좁은 의미의 채식주의자(Vegetarian) 외에도, 육류 

소비를 지양하고, 육류대용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Mintel에 따르면 2016년 영국의 육류대용식품(meat-free food) 시장 판매액

(value sales)은 전년대비 약 4% 증가한 5억 5,9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또한 해당 시장은 2021년까지 18% 성장하여 시장 전체 판매액이 6억 5,800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육류대용식품은 종류별로 식물성 고기, 배양육, 그리고 기타 육류 대용 단백질 식품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식물성 고기]

▪대표적인 육류대용식품으로는 식물성 고기가 있음. 식물성 고기는 야채, 콩, 견과류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인조고기를 말함. 

- 특히 영국에서는 밀의 글루텐(gluten)을 이용한 제품과 식물성 균(fungus)을 이

용한 제품을 흔히 접할 수 있음.

▪밀의 글루텐을 이용한 세이탄(Seitan)은 대표적인 식물성 고기로, 영국 내 대다수의 

육류대용식품 브랜드가 세이탄을 이용함. 

- 영국 채식주의 브랜드 ‘Linda McCartney’s’는 세이탄으로 만든 버거, 소시지, 

파이 등을 선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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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균을 사용한 제품 퀀(Quorn)은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시지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 Finanical Times, BBC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플렉시테리언니즘 등 

육류 소비 감소 트렌드로 인해 퀀 제품의 판매가 2017년 상반기에만 8,26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한 수치임.

▪이러한 식물성 고기 제품은 채식주의 전문유통점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음. 

- 영국 내 주요 유통인 테스코(Tesco), 세인즈버리(Sainsbury’s), 아스다(ASDA) 

외에 웨이트로스(Waitrose), 막스앤스팬서(Marks&Spencer) 등 고급형 슈퍼마

켓과 리들(LIDL), 알디(ALDI) 등 할인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최근 육류 소비가 많은 시즌을 앞두고 주요 유통들은 식물성 고기를 이용한 육류대용 

제품을 앞 다투어 출시하기도 함. 

- 영국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오븐에 구운 고기를 야채와 함께 먹는 로스트디너

(roast dinner)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이 가장 제한되는 

시기이기도 함. 

- 가디언지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들이 이 시즌을 겨냥해 2017년 가장 많은 육

류대용 제품을 선보였다고 함.

▪식물성 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한 레스토랑도 인기를 얻고 있음. 인디펜던트, 가디언 

등 여러 매체에도 소개된 런던의 한 식당은 세계 최초로 채식주의자용 후라이드 치킨

을 판매함. 해당 식당은 대표적인 식물성 고기인 세이탄으로 후라이드 치킨의 맛을 

재현했으며, 그 인기로 최근 2호점을 오픈함.

▪영국의 또 다른 식당은 돼지등갈비로 만드는 바비큐 립(barbecue ribs)과 새우로 

만드는 스캄피(Scampi)를 각각 세이탄과 두부를 이용해 선보임. 

- 가디언지에 따르면 과거 채식주의가 건강한 음식에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 것

과 달리, 최근 채식주의는 패스트푸드 및 강장음식(comfort food)과 같이 보다 

일상적인 음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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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육]

▪'배양육(cultured meat)'은 고기를 가축해서 얻는 것이 아닌, 실험실에서 동물의 

줄기세포로 만드는 시험관 고기를 의미함. 

- 2013년 BBC는 세계 최초로 런던에서 열린 배양육으로 만든 햄버거 맛보기 행

사에 대해 보도한 바 있음.

▪당시 전문가들은 대량 도축 없이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도덕적인 측면과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환경적인 측면으로부터 배양육의 장점에 주목하기

도 함. 

- 또한 배양육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고기의 공급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그러나 당시 선보인 햄버거용 고기를 만들기 위해 약 21만 파운드의 예산이 사용되면서, 

상업화 하기 위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함.

- ‘와이어드(Wired)’에 따르면, 현재 이 배양육 햄버거용 고기의 생산단가가 개당 

약 11달러 이하로 감소하였음.

▪네덜란드 스타트업 ‘Mosa Meat’는 대량으로 생산될 경우 배양육의 생산비용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식물성 고기와 달리 배양육은 실제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함.

 [기타 육류 대용 단백질 식품]

▪BBC는 육류 대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먹어야 하는 채식주의자들의 4대 음식으로 

치즈 등 유제품, 달걀, 대두 및 두부, 그리고 견과류를 꼽음. 

- 특히 두부와 치즈는 영국 내 많은 아시안 레스토랑이 육류대용으로 쓰는 대표적

인 단백질 식품이기도 함.

▪예를 들어, 영국의 국민음식으로 꼽히기도 하는 인도식 커리(curry)는 같은 메뉴를 양고기 

등 육류를 넣은 옵션 또는 치즈를 넣은 옵션, 두 가지로 주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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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에는 파니어(paneer) 치즈를 주로 사용하는데, 파니어 치즈에는 100g당 약 

23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음. 

▪일부 한식·일식 등의 아시안 레스토랑에서는 육류 대용으로 콩과 두부를 활용한 채식

주의용 식단을 신메뉴로 선보이고 있음.

▪영국 육류대용식품은 육류섭취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다양한 채식주의의 등장으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건강과 환경을 위해 육류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단백질을 

즐기는 다양한 범주의 채식주의자가 등장함에 따라 영국 내 육류대용식품의 종류도 

확대되고 있음.

▪영국 유통기업들은 세이탄(seitan), 퀀(quorn) 등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다양한 육류

대체식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육류대체식품을 재료로 이용한 레스토랑도 인기

를 얻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줄기세포기술을 이용한 배양육은 생산단가를 낮춰 상업적 유통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육류대신 두부·콩 등을 활용한 기타 단백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구매와 식단관리는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스마트한 

소비라는 인식이 영국 내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1.26.).

 □ 프랑스, 수입산 과일 수요 증가

▪프랑스 소비유통 주간지 LSA는 2월 1일, 프랑스인들의 수입산 과일의 섭취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조사·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연평균 과일 소비는 50.9유로에 이르며, 최근 5년간

(2011년~ 2016년) 총 과일 구매량은 9%, 수입산 과일의 구매량은 11% 증가하였으

며, 수입산 과일의 구매량은 전체 과일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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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원회 Kantar Worldpanel에 따르면, 2016년 세대당 수입산 과일 구매량은 

연간 6.3kg으로 추정되며, 주요 구매품목으로는 아보카도(44%), 파인애플(31%), 망

고(9%)임.

▪2016년 연말 수입산 과일의 판매량은 전체판매량의 12~17%로 과거 연말시즌에만 

약 1/3의 판매기록을 달성하던 양상과 비교하여 구매추세가 대폭 안정됨.

▪프랑스의 주요 수입도매업체 중 하나인 Kissao사의 영업부장 Cyril Rouvière에 

따르면 수입산 과일의 수입은 신선도와 맛을 우선순위로 하며, 남미와 남아프리카로

부터 주로 수입됨. 

▪최근 5년간 수입산 과일 구매의 꾸준한 상승세는 수입산 과일에 대한 프랑스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반증하는 근거로 판단되나, 주요 구매품목이 열대과일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신선과일을 바로 수출하는 것보다 건조과일이나 과일스

낵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2.1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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